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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災保險의 取扱機關 多元化와

制度運營의 效率化 方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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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論

우리나라는 최근 IMF救濟金融을 받으면서 경제를 운영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經濟危機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해외의존형 경제구조하의 과도

한 外債, 산업구조조정 지연과 高費用 經濟構造, 재벌중심의 기업구조와 借入依存

企業經營 慣行,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금융시스템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중에서도 고비용 경제구조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競爭力을 떨어뜨려 장기적으

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후반

의 소위 3低 好況 특수로 內需基盤을 다지면서 경제의 재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여력을 비축할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상수지의 黑字는 부동산

가격,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비용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장인 오영수 박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의 내용
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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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를 체질화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5월 16일에 발

표된 IM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國際競爭力은 세계 30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費用의 效率化가 시

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비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요소비용이 낮춰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社會保障 관련 비용의 효율화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산재보

험은 그 동안 4대 社會保險制度의 하나로서 운영되어 오면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적 법률적 피해를 구제해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非效率이 나타나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산

재보험제도의 효율화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적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이 독점적으로 취급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산재보험의 취급기관의 多元化가 가져올 효

과와 그를 위한 구체적인 代案的 制度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

저 제Ⅱ장에서는 산재보험 취급기관의 다원화가 요청되는 근거를 밝힌다. 제Ⅲ장에

서는 취급기관을 다원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취급기관

다원화와 함께 제기될 商品體系의 改善方案을 제기한다. 제Ⅴ장에서는 보험요율산

출시 전문요율기관을 통해 專門性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Ⅵ장에

서는 취급기관 다원화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논한다.

Ⅱ . 取扱機關 多元化의 必要性

1. 우리나라 産災保險制度의 問題點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공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獨占的으로 運營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는 공적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規模

의 經濟 效果1), 社會的 連帶性의 확보, 다른 사회보험과의 連繫 强化 등과 같은 장

- 2 -



포커스

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독점적 운영에 따른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

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제도를 독점적으로 운

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밝히기로 한다.

첫째, 料率競爭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요율을 산출하지 않고서도 제도가 운

영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비용의식의 희박과도 관련된 문제로 1조 5천억원에 달

하는 보험료를 거두면서도 보험료가 料率專門家에 의해 산출되지 않고 비전문가에

의해 투명하지 못하게 산출되고 있다2). 따라서 리스크의 크기에 맞춘 적정한 보험

료가 산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리스크에 따른 요율이 적용되지 못함으로써 産災豫防效果가 제대로 나타나

지 못한다는 점이다3). 산재보험은 그 1차적 목적이 근로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經濟的 損失을 보상하는 데 있지만, 적절한 안전관리에 의해서 산재

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도 기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리스크

에 따른 요율이 산정되지 못한 채 리스크가 큰 사업장에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가

부과됨으로 해서 産災豫防活動이 소홀히 되는 측면이 크다.

셋째, 산재보험 급부의 年金化 傾向(<표 1> 참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재보험은 1989년부터 장해등급 1∼

3급에 대한 장해급여의 年金支給을 의무화하고 있는데4), 보험급여 가운데 장해보상

연금, 유족연금, 상병연금 등 장래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이 현재의

보험료징수시(또는 책임준비금 적립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기업의 부담을 미래기업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압박하고 있으며, 고액의 연금이 지급되는 중증후유장해자의

1) 산재보험제도에 規模의 經濟가 존재함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으며, 미국의 경
우 州保險이 있는 州의 산재보험이 민간보험회사만 있는 州의 비용보다 오히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閔載成 外(1994), p . 27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보험요율의 결정)의 ①항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
다. 라고 되어 있다.

3) 이것은 산재보험제도를 사용자보험으로 인식하지 않고 社會扶助制度로 인식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요소가 강조됨으로써 요율의 차별화가 억제되어 왔다.

4) 1998년 현재 4∼7등급 장해는 연금지급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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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義務化 등으로 인한 향후 보험급여의 연금지급 대상 확대 및 연금규모 증

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5). 이렇듯

연금지급을 위해서는 未來의 給付를 예상한 料率算出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처

럼 요율전문가에 의해 산출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財政赤字가 누적될 가

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註: 1) 연금수급자 수 기준임.
2) 1∼7급 장해자 기준임.

資料: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 각연도.

넷째, 비용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효율화보다는 料率의 引上과 같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代案에 의존하기 쉽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은 單年度 會計를 채

5) 참고로 연금방식 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자동차보험(책임보험+종합대인)에서의
책임준비금은 재원환자의 증가, 판결금액의 고액화 등으로 연간 지급보험금의 80% 이상
에 해당되는 금액을 장래의 지급예상금액으로 적립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산재보험에서
적립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의 규모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준비금 적립현황 및 충족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책임준비금(A)

보험급여지출(B)

준비금 충족율(A/ B)

1,402

9,316

15.1

2,640

8,725

30.3

7,031

9,986

70.4

6,904

11,434

60.4

6,427

13,553

47.4

資料: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 각연도.

<표 1>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연금선택율 추이

(단위 : %)

구 분
장 해 급 여1 )

유족급여1 )

소 계2 ) 1∼3급 4∼7급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

27.9

30.7

36.7

34.9

44.6

59.2

67.1

52.5

86.9

91.8

97.9

94.1

92.2

93.0

99.8

12.6

17.9

18.1

23.5

27.3

35.4

37.4

54.6

2.2

1.9

2.4

2.4

3.4

3.7

4.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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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와 지출이 1년 동안 均衡을 이루면 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실제 위험의 화폐적 크기에 맞추어 결정되기보다는 단기적 수지균형을 고려하여 이

루어짐으로써 지출이 收入보다 클 경우 산재보험의 효율화보다는 요율인상과 같은

상대적으로 쉬운 대안에 의존하기 쉽다.

다섯째,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費用意識이 희박하여 조직이 방만해지는

경향이 생겨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본부에서 산재보험 정책을 총괄하고 지부

지사에서는 집행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6). 최근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人

力 增加推移를 살펴보면 1995년에 근로복지공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하면서 일

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7), 다시 1996년에는 1,351명으로 12.1%가 증가하였다(<표 2>

참조). 이러한 증가는 다른 공기업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쟁이 부재한 상황

에서 비용을 의식하지 않고 人員을 充員해온 결과라 하겠다.

註: 직제정원상의 인원으로 실제재직 인원과는 차이가 존재함.

資料: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 각연도.

여섯째, 독점적 운영은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독점적으로 운영되

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에서 시작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서비스가 저하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所得水準의 향상으로 일반 국민의 多樣

化 高級化된 보험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독점적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행 산재보험제도

상에는 거대위험에 대해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산재발생 추이를 살펴보면(<표 3> 참조) 재해율은 낮아지나 사

6) 노동부는 산재보험 정책 결정 및 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다.
7)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것은 근로복지공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산재
의료관리원을 1995년 4월부로 산하기관으로 독립시킨 데서 기인하고 있다.

<표 2> 근로복지공단 인원증가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인 원 848 1,994 1,994 1,205 1,351

증가율 － 135.1 0 －39.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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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재해가 늘어나고 재해의 규모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

상으로는 국가가 재보험자로서 위치하게 되어 대형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재정적

부담을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취급기관의 다원화와 함께 국내외 재보험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資料: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 각연도.

2 . 産災保險 取扱機關 多元化의 根據

산재보험제도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할 경우 이상에서 지적했

던 독점적 운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쟁원리에 의해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할 경우 참여하는 보험자들은 경쟁력

을 갖기 위해서는 비용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經營效率化를 통해 비용을 낮

출 것이고, 이것은 다시 保險料의 引下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민간보험회사가 산재보험제도에 참여할 경우 기존에 勤災保險制度를 운영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회사별로 리스크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영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産災保險超過擔保 및 使

用者賠償責任擔保 등의 보험상품과 산재보험을 통합하여 單一商品을 구성하는 경우

재해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산업재해 발생 추이

연도
대상근로자

(천명)
전체재해자 수 사망재해 재해율(%)

경제손실액

(백만원)

손해액/ 재해자
(백만원)

1991 7,923 128,169 2,299 1.62 3,507,750 27.4

1992 7,059 107,435 2,429 1.52 4,657,820 43.4

1993 6,943 90,288 2,210 1.30 4,362,655 48.3

1994 7,273 85,948 2,678 1.18 4,992,814 58.1

1995 7,894 78,034 2,662 0.99 5,667,887 72.6

1996 8,156 71,548 2,670 0.88 6,776,700 94.7

1997 － 66,770 2,742 0.81 7,780,000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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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요율전문가에 의해 리스크의 크기에 맞춘 적정한 보험료가 산출됨으로써

리스크가 큰 사업장은 적극적인 産災豫防活動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려고 노력할 것

이다. 이러한 노력이 반복되고 산업현장 전체에 확산되면 産災發生率이 낮아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의 健全化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요율전문가가 같은 보험회사 내의 연금전문가와 함께 보험료를 산출함으로

써 산재보험급부의 年金化 傾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退職年金保險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민간보험회사의 산재보험 취급

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원화를 통해 민영보험회사가 참여할 경우 복지공급의 주체가 多元化됨

으로써 福祉供給體系의 柔軟性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다양화 고급화된 급여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공급체계의 유연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보험회사는 전국적인 營業

網과 補償網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경비부담 없이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

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산재보험의 민영기관 취급 현황

민간/ 공공 민 간

의무보험 호주, 벨기에1 ), 스위스2 ), 미국,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법정보험 - 핀란드

註 : 1) 1988년 1월 1일부로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에 이양되었음.
2) 준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됨.

한편 세계적으로 볼 때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주류이지만,

최근 들어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거나 민간기관의 補完的 參與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표 4> 참조)8). 핀란드의 경우 法定保險 형태로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싱가포르의 경우는 義務保險의 형태로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호주, 벨기에, 스위스, 미국의 경우 義務保險의 형태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해

8)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국가는 캐나다이다. 최근들어 캐나다에서도 산재보험의 완전민
영화를 통한 효율화 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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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된다9).

그리고 산재보험이 公共財(public goods)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純粹公共財는 非競合性

(non-rivality)과 非排除性(non-excludability)을 특성으로 하나, 산재보험은 오히려 경

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작용하므로 私的財(private goods)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제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나타났던 市場失敗를 보

완하기 위한 의무보험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법령상의 의무보험을 민영보

험사업자가 운영하는 국내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며(<표 5> 참조), 따

라서 산재보험을 민영보험회사가 취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민영보험회사가

참여하는 데 따라 생겨날 수 있는 市場失敗에 대한 補完이 필요할 뿐인데, 이는 민

영보험회사에 대한 規制와 監督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표 5> 민영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의무보험 사례

민영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의무보험 근거법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 3법

화재보험 신배책 특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 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선원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 선원법, 산재보험법

3 . 取扱機關 多元化 方案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취급기관 다원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선택지가 고

9) 미국의 경우 6개 주에서만 (지방)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주에
서는 공적기관과 민영보험회사간의 경쟁 또는 민영보험회사간의 경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1999년부터는 네바다 주도 산재보험제도를 경쟁적으로 운영할 것이므로, 그렇게 되
면 5개 주에서만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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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될 수 있다10). 하나는 기존에 산재보험을 공급하던 公的機關(정부 포함)과 새로

참여하는 민영보험회사들이 競爭的으로 산재보험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

는 완전 민영화하여 공적 기관의 참여를 排除하고 민영보험회사들만 참여하도록 하

는 방안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취급기관을 현행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민영보

험회사로까지 확대하되 競爭體制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는 현재

산재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폐지보다는 취급기관의 다원화를 통해

管理의 效率化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의 適用範圍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11) 義務加入은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요율 산출은 전문성 있는 요율산출기관을 참여시켜 합리적으

로 산출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산재보험과 퇴직연금과의 統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2).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산재보험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충분한 의의

가 있었으나, 1998년부터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것에 맞추어 산재보험과 퇴직연금보

험의 통합을 企業의 選擇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퇴직연금보

험 가입자에게는 障害를 입었을 경우 장해급부가 제공될 것이므로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給付의 充實化와 함께 福祉費用의 效率化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할 때 기존에 퇴직일시금 지급을 위

한 퇴직적립충당금에 갹출하던 醵出金을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로 전환한다고 하면

보험료 負擔의 主體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0) 이외에도 自家保險에 의해 스스로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으나, 본 고
에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1) 현행 제도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
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를 참고할 것.

12) 영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산재보험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
민보험(N ation In su rance)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제도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자들간의 부담의 이전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퇴직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민연금은 금년 10월부
터는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산재
보험제도가 국민연금에 통합될 경우 농어촌가입자, 도시자영업자 가입자 등의 불만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혜대상자와 보험료 부담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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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取扱機關 多元化의 效果

1. 保險加入者 : 企業

적정한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산재보험 취급기관의 경영이 효율화될 경우 보험료

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원화가 가져올 경쟁에 의한 保險料率 引下效果를 보

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정 하에 推計를 해야 할 것이나 자료상의 제약으로 어려

움이 있다. 대신에 최근 요율자유화를 통해 보험시장을 경쟁원리에 의거하여 운영

하고 있는 손해보험 분야의 事例를 참고하여 경쟁으로 인한 요율인하의 효과를 추

측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손해보험 부문의 가격자유화 시행에 따른 효과는 <표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보험료 인하로 나타나고 있어 競爭原理의 도입이 보험

가입자의 保險料 負擔緩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손해보험 1단계 가격자유화(범위요율) 시행효과

구 분 적용보험료(억원) 표준보험료(억원) 범위요율 도입효과

화재보험 2,560 2,592 -1.2 %

해상보험 3,766 3,963 -5.0%

자동차보험 39,751 39,216 1.4 %

기술보험 65 69 -6.1%

책임보험 1,289 1,300 -0.8 %

상해보험 502 505 -0.5 %

종합보험 829 853 -2.9 %

註: 보험종목별 가격자유화 1단계(범위요율제) 기준임.

이러한 요율인하 효과는 특히 기업들의 현행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정적 부담

및 불만을 고려할 때 기업들에게 매우 肯定的인 方案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현

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표

7> 참조), 리스크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참조)13). 따라서 경쟁적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할 경우 요율인

- 10 -



포커스

하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14).

<표 7> 산재보험료 재정적 부담도

(단위: %)

구 분 비 율1 )

상당한 부담 37.11

조금부담 56.60

별로 부 담이 안됨 6.29

전혀 부 담이 안됨 0

계 100.0

註: 응답자 비율
資料: 한국경영자총협의회,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업계 설문조사 , 1997.

<표 8> 산재보험료 지출액 대비 보험급여 비율

(단위: %)

구 분 비 율1 )

1∼ 1 0 % 31.65
1 1∼ 2 0 % 15.19
2 1∼ 3 0 % 6.33
3 1∼ 4 0 % 12.03
0 % 또는 1 0 0 % 초과 17.72
기 타 17.09

합 계 100.0
註: 응답자 비율
資料: 한국경영자총협의회,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업계 설문조사 , 1997.

산재예방의 극대화를 위해 危險率에 따른 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산재예

방투자를 적극화하도록 유도하여 産災豫防效果가 極大化될 것이다. 또한 각 업종별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에 전문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13) 이 결과의 해석시에는 30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이 감안되어
야 한다.

14) 이 결과는 1996회계연도에 시행된 범위요율제의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1997회계연도에
는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율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요율인하
효과가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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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산재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손해보험회사에 화재보험, 자연재해담보보험, 자동차보험, 각종 배

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을 동일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

패키지화에 따른 便益과 함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

험회사로부터 대출 등 附隨的인 惠澤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보험회사가 한 기

업의 재산리스크, 인적리스크, 배상책임리스크 등 모든 종류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리스크관리의 效率性 및 費用節減의 效果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 保險受惠者 : 勤勞者

민영보험회사의 근재보험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과 연계된 綜合保險商品이

보편화되는 경우 근로자 산재보상의 充實化를 기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로

자에게 厚生增進 效果를 줄 수 있다. 즉, 현행 민영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과

의 연계를 통해 종합보험화를 추진하면 보상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금까지는 療養給與 중심의 보상체계를 중시해왔으나, 勞動力 喪失保全 중심의 보

상체계로 전환하고 산재보험초과담보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시켜 재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長期給付體系

가 보강되는 효과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적인 요율산출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산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산재보

험 재정의 안정과 더불어 1∼3급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제고시키는 효

과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장의 危險率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던 기업들이 취급기관의 다원화를 통해 인하된 보험료를 근로자 복지 제고라는

용도에 투자할 경우 근로자들의 福祉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기업이 절감된

산재보험료를 産災豫防事業에 투자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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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는 기업이 절감된 보험료를 勤勞者 健康管理 등과 같은 福祉 擴充을 위해 투

자할 경우 근로자의 후생이 증대될 것이다.

한편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해당 계열그룹 소속 병원을 소유하고 있어 근로자

재해시 현재보다 良質의 醫療陣 및 醫療設備의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 取扱機關

가 . 勤勞福祉公團

이렇게 취급기관이 다원화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먼저 정확한 原價分析 및 豫測技法에 의해 산재보험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보험

료 책정의 透明性이 보장되고 재정의 健全性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취급

기관이 다원화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은 민영보험회사들과의 경쟁에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經營效率化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

영보험회사들과의 경쟁에서 淘汰될 가능성이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

해율이 낮은 우량기업이 민영보험회사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복지공

단은 기존 운영방식의 全面的 改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민영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정확한 원가분석 및 리스

크관리 등 보험의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정부 일반재정의 지원 하에 특

정리스크군(손해율불량집단 등)에 特化하거나,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종에 特化하는 戰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 保險會社

산재보험 취급기관이 다원화 될 경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勤災保險을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市場規模의 擴大에 따른 利益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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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에 따라 리스크의 풀이 커짐으로써 보험의 財政的 安定性이 확보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에 기업들을 상대로 판매해오던 화재보험 등의 보험

을 패키지화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極大化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산재보험

보상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費用管理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험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과 퇴직연금보험의 統合이 제도화될 경우 퇴직연금보험의 마케팅

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優位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히

연금상품 하나만을 판매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험가입 기업을 상대로 産災豫防 敎

育, 산재예방 技術支援, 재무리스크 관리, 勞務管理 서비스, 企業福祉의 代行 등과

같이 은행이나 신탁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Ⅳ . 取扱機關 多元化에 따른 商品體系 改善

1. 現況

현행 산재보험 관련 상품은 단일상품이다. 즉,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이하 산재

보험법 이라 함)에 규정된 최소한의 責任만 부담하는 상품구조이어서, 보상조건의

변경가입이 불가능한 비탄력적인 상품구조이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의 勤災保險은

사용자배상책임담보 를 이용하여 공적 산재보험을 보완하고 있다15).

현재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로는 療養給與, 休業給與, 障害給與(年金), 遺族

給與(年金), 傷病補償年金, 葬儀費 등이 있다(<표 9> 참조).

이러한 상품체계는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산

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서 장해나 사망에 따른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못하여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

15) 산재초과담보는 노동부의 요청으로 판매보류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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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또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따르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이나 방어비용을 담보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으나,

현행 산재보험 상품체계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資料: 노동부

2 . 改善方案

향후 상품개발의 기본방향은 普通約款에서 재해보상책임손해를 담보하고, 특별약

관에서는 산재보상금 초과보상, 사용자배상책임, 업무외 상해 등을 담보하여 현행보

다 보상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상품구조를 만들도록 한다([그림 1] 참조).

<표 9> 産災保險 給與의 種類와 水準 (1998년)

급여 종류 급여 수준

요양급여 4일 이상의 요양에 대한 요양비 전액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동안(4일 이상)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일시금 4∼14급 장해자에게 지급(평균임금의 1,012∼55일분)

－연금
1∼7급 장해자에게 지급(평균임금의 329∼138일분),

단 4∼7급 장해자는 선택

유족급여 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1000)과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최고 20/ 100)의 합산액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 廢疾의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

급(평균임금의 329∼257일분)

장의비 근로자 사망시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평균임금의 12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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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擔保(basic coverage)는 산재보험법 상의 보험급부수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도록 한다. 요양보상은 요양비 전액(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때만 해당),

휴업보상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평균임금의 55일-1,474일분)16), 유족보상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상해보상의 경우 요양급

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負傷 또는 疾病이 치유되지 아

니하고 질병의 정도가 질병등급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요양급여 이외에 상병보상연

금을 지급하고, 연금수급권자에게는 휴업보상을 하지 않는다17). 그리고 장의비는 평

균임금의 120일분으로 하고 있다.

選擇擔保(optional coverage)는 임의보험으로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다. 산재보상금

초과담보특약은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추가지급한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은 산

재보상금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긴급조치에 따른 비용 및 방어비용을 보

상한다. 업무외 상해담보특약은 업무 이외에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

이렇게 다양화된 상품들은 산재보험제도의 競爭的 運營에 기초하여 [그림 2]와

같은 개념 하에 취급되도록 한다. 즉, 기존에 의무보험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任意

部分은 민영보험이 취급해오던 것을 一元化하여 두 기관이 競爭을 통해 모든 부분

을 운영하도록 한다.

16) 1-3급은 연금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17) 폐질 1등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등급은 291일분, 3등급은 257일분임.

[그림 1] 새로운 産災保險 商品構造 (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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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産災保險制度 競爭的 運營方案 槪念圖

근로복지공단 민영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 민영보험회사

註 : 1) 판매보류상태임.

Ⅴ . 保險料率 決定方式의 改善

1. 保險料率 決定制度 現況과 問題點

가 . 保險料의 基本體系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급여와 예방 및 복지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안되어

純保險料率과 附加保險料率로 구성되고 있다. 보험요율은 순보험요율의 비중이

85%, 부가보험요율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요율( 100%) = 순보험요율 (85%) + 부가보험료율 ( 15%)

순보험요율은 재해율과 수정율 및 추가증가지출율의 3요소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

출된다18).

18) 부가보험요율 = 순보험요율×(15/ 85)
순보험요율 = 재해율 + 추가증가지출율 = 순재해율 + 수정율 + 추가증가지출율

현행 개선안

사용자배상
책임담보

사용자배상
책임담보

(임의보험)

산재보험초과담보1 ) ⇒ 산재보험초과담보
(임의보험)

산재보험 재해보상책임담보
산재보험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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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할

당하는 비율인 보험요율에 의해 결정된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

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승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제62조).

그런데 보험요율은 사업장의 종류별로 과거 3개년의 災害率을 기초로 하고 보험

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책정되는데, 全産業 평균보험요율은 1995∼97년까

지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에는 다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0> 참조). 이는 1997년의 재해율이 0.81%로 1996년의 0.88%보다 0.07%p가 낮아진

데 기인한다19). 1998년도에는 67개의 사업에 대해 최저 5/ 1000(기타의 각종 사업)에

서 최고 258/ 1000(伐木業)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 산업 평균요율은

15.5/ 1000로 나타나고 있다20).

資料: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 각연도.

보험료는 보험년도 초에 槪算하여 보고 납부(槪算保險料)하고 연도말에 확정하

여(확정보험료) 정산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21) 과거 3개년 실적에 의

해 할인할증하는 개별 실적요율을 사용한다.

19) 그러나 경제손실액은 1996년(6조 7,767억원)보다 14.8 % 증가한 7조 7,800억원으로 집계
되었다.

20) 노동부 고시 97-57.
21)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임업(벌목업을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건설업 중 산재보험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
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62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 참조.

<표 10> 산재보험 전산업 평균요율과 재해율 추이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요율 19.4/ 1000 15.0/ 1000 15.2/ 1000 16.8/ 1000 15.5/ 1000

재해율(%) 1.18 0.99 0.88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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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保險料率의 算定方式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3조와 64조에 의해 等級料率方式과

實績料率方式을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다. 등급요율방식은 전체 사업장을 산업별 및

업종별로 재해발생 위험가능성에 따라 구분하고 동일한 등급에 속하는 집단에 대해

서 동일한 보험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災害發生의 경향이 비슷하고 경제활

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종류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실적요율방식은 개별 사업장의 최근 재해실적이나 안전상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經驗料率制度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3년간의 보험

금 실적과 보험급여의 비율의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고 있다22). 이는

재해의 높고 낮음에 따른 보험료의 증감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災害를 감소시키려

는 산재예방의 노력에 개별요율제도23) 시행의 주목적이 있다.

다 . 問題點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요율과 관련한 문제점은 요율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재

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純保險料率 책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모호하여 적정

수준의 요율을 산출하기 위한 과학적 原價分析體系24)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22) 1998년부터 전년도 산업재해 감소실적에 따라 사업주는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감면받
을 수 있다.

23) 개별요율 = 업종 일반요율 ± (업종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단, 수지율 = 과거 3년간 보험급여총액 / 보험료 총액

제63조 (보험요율의 결정) ①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

요한 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

용 ,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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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현황을 보면 199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특히 1996년에는 55.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이 하

향조정된 데 기인하고 있다25). 이러한 증가 추세는 리스크에 따른 요율의 적용이라

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資料: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 각연도.

24) 중립적인 전문기관에 의한 요율산출, 수정경과보험료의 산출, 지급준비금의 적립, 미보
고 발생 손해액의 반영, 통계적 신뢰도 고려, 손해액 추세 및 진전도의 반영 등이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25) 상시 50인 이상 또는 연간 12,50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에서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으로 변경되었다.

제64조 (보험요율결정의 특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

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

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

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

로 할 수 있다 .

<표 11> 연도별 개별실적요율 적용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별 사업장수
개별실적요율
적용업체

조 정
인 상 불 변 인 하

1991 146,284 11,131
(100.0)

3,624
(32.5)

536
(4.8)

6,971
(62.7)

1992 154,820 11,101
(100.0)

3,624
(32.6)

619
(5.5)

6,858
(61.9)

1993 163,152 10,834
(100.0)

3,160
(29.2)

512
(4.7)

7,162
(66.1)

1994 172,871 10,751
(100.0)

2,566
(23.8)

484
(4.6)

7,701
(71.6)

1995 186,021 11,276
(100.0)

2,541
(21.5)

514
(4.6)

8,221
(82.9)

1996 210,226
17,481

(100.0)

4,450

(25.5)

12,357

(70.7)

67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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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이 얼마나 내실 있게 적용되는지는 의문시된

다. <표 12>에 나와 있듯이 산재보험의 할인할증제도는 할인 할증 폭이 50% 이내

로 되어 있어서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의 감소를 위한 적극적 誘引策으로서 기능하기

에 미흡한 면이 있다. 이는 산재보험제도를 사회보험으로 성격규정을 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이상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 이해되나, 개별요율제도 도입의 취지가 가입자간 리스크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과 재해방지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적 효력은 의

문시된다고 본다.

<표 12>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할인할증제도 비교

산재보험 할인할증제도 근재보험 할인할증제도

개별실적요율제 = 해당업종의 일반보험요
율±(해당업종의 일반보험요율×수지율에
따른 할인할증율)
※ 수지율 : 과거 3년간(보험급여총액/ 보험
료총액)

- 수지율이 85 %를 넘거나 75 %이하인 때
해당업종별 일반보험요율을 50%범위 내
에서 인상 또는 인하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고 60%할인, 195 %
할증

※ 손해율 = (과거3년간 지급보험금-전기
이월지급준비금+후기이월지급준비금)/
과거 3년간 납입보험료

例示: 식료품 제조회사(업종요율 1.2 %)의 경우 과거 3년간(보험급여액/ 보험료)비율이 25 %

수준일 때 산재보험적용요율은 0.84 %, 근재보험 적용요율은 0.48 %임.

2 . 改善方案

단년도 균형수지제도로부터 탈피하여 과거 수년간의 업종별, 사업장별 손해율과 연

금지급, 향후 물가 및 임금상승율 등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長期均衡收

支體系로 전환한다. 이때 단년도 단위로는 赤字 또는 黑字 발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때 料率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보험회사에서 각기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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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요율을 標準料率로서 참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割引割增 幅을 현재의 수준보다 높여 적정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재예방투자 노력을 높이고, 전체적인 보험료 負擔의 引下를 도모한다.

사업장 안전도 평가에 따른 특별할인요율을 도입하여 업종별 사업장별 위험도(사

고회수×사고심도)에 따른 할인할증체계를 도입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 폭의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

은 중소기업 등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민영보험사들에

서 풀을 구성하여 산재보험료 수입규모에 따라 강제 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을 통한 사업장의 재해예방실태 평가에 근거하여

特別割引料率을 도입함으로써 재해예방 노력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의 경감을 도모

해야 할 것이다.

Ⅵ . 取扱機關 多元化에 따른 補完事項

1. 保險引受 拒絶에 대한 制度的 裝置와 補完策

가 . 美國의 事例

1) 引受拒絶物件 管理制度 現況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50개 주 가운데 6개 주26)에서는 州政府가 운영하는 독점

적 보험기구(m onop olistic state fund)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

지 44개 주 가운데 19개 주27)에서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기구(com petitive state

fund)와 민영보험회사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26) N ev ad a, N orth Dakorta, Oh io, W ashin gton , West Vigin ia 및 Wyomin g주
27) 주정부 보험기구가 있는 19개 주 중 13개주에서 주정부보험기구는 인수를 거부할 수 없
도록 되어 있다. 기타 6개 주의 주정부 보험기구는 인수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정부
보험기구도 민영보험회사와 공동으로 불량물건시장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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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 산재보험시장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에 걸쳐 損害率이

급격히 상승하자 손해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 引受拒絶 문제가 발생하였

다. 그런데 손해율의 급격한 상승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

상하는 등 産業災害 補償範圍가 擴大되었고, 1980년대 이후 의료비의 급속한 상승,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에 걸친 배상책임보험 위기상황과 보험사고의 급증이 그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 보험규제당국의 정책은 소비자보호에 그 기조를 두었기 때

문에 보험요율의 인상은 손해율의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한 결과 민영보험회사의 인

수거부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不良物件市場(residu al m arket) 또

는 다른 州 소재 保險會社(non-admitted insu rers)에서 보험을 구입하거나, 自家保險

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28).

결국 정부는 보험계약자의 산재보험 손해율이 높아서 민영보험회사들이 인수 거

절한 물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내 모든 주에 주정부가 관리운영하는 共濟組合

성격의 州政府 基金制度(State Funds)를 두기에 이르렀다.

2) 不良物件市場

민영보험회사는 일정한 인수기준을 정하여 대상 사업장이 위험한 업종에 속하거

나, 경험손해율을 알 수 없는 사업장, 또는 經驗損害率이 있으나 신뢰할 수 없는 경

우 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건을 불량물건이라고 한다. 불량물건의

시장점유율은 80년대 후반이후 점차 늘어났으나 199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13> 참조).

<표 13> 연도별 불량물건의 시장 점유율

(단위 : % )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점유율 9.1 15.6 18.1 17.3 17.4 20.5 22.2 24.7 26.1 24.3 17.3

資料: N CCI, M anagemen t Summary , 1995.

28) 미국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는 주정부 보험기구, 민영보험회사, 자
가보험(self-in su rance)의 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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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민영보험회사에 의해 인수 거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정부 보험기

구가 인수하거나 민영보험회사의 풀을 형성하여 인수한다. 44개 州 중 13개 州29)에

서는 민영보험회사와 병행 운영되는 주정부 보험기구가 전담하여 인수하고 있다.

주정부 보험기구에서 불량물건을 전담인수하지 않는 31개 주에서는 불량물건시장을

통해 인수거부된 물건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있다.

불량물건제도의 운영방식은 각 주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산재보험 販賣認可를 받

은 보험회사들이 배당된 물량물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수관리하거나, 재보험 풀

(rein su rance p ool)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풀의 손실발생시 배분된 손실에 책임을 지

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3) 非認可保險市場

비인가보험회사 시장은 민영보험회사에서 인수가 거절된 기업에 대해 보험을 판매

하는 회사로서 해당 주에서 사업면허를 받지 않은 보험회사들로 구성된다. 보험회사들

은 각 주 保險法에 따라 본사 소재지 주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경우에 따라 소수의 다

른 주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의 대부분은 비인가시장 전문브로커

(excess & surplus line brokers)를 통한 州外保險販賣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인가보험회사들은 통상 직접적인 料率規制를 받지 않고, 주 보증보험기금을 납

입할 필요가 없으며, 불량물건시장에도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인가보험회사

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支給不能이 되면 계약자는 주 보험보증기금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NAIC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비인가보험회사의 평균 시

장점유율은 3∼5%의 미미한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 引受拒絶에 대한 補完方案

산재보험의 다원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불량물건 공동인수제도와

같이 산재보험에서도 인수거절에 대한 補完策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산재보험

을 취급하는 민영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한 산재보험 물건에 대한 취급은 자동차보험

29) Califon ia, Colorad o, Kentu cky, Lou sian a, Main e, Marylan d , Mon tan a, N ew York,
Oklah om a, Penn sylvania, Rh ode Islan d, Texas, Utah .

- 24 -



포커스

의 불량물건제도와 같이 共同引受制度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산재보험의 인수거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정부 보험기구(State

Funds)와 같은 공동인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민영보험회사에 의한 불량물건 공

동인수제도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동인수기구를 정부의 관리 운영하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현재 산재보험의 補償과 徵收의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내

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수거절된 불량물건을 민영보험

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도록 할 경우에는 미국의 N CCI에서의 경우와 같이 보험요

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불량물건의 공동인수 및 배분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

여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 再活서비스 關聯 補完方案

가 . 再活서비스 制度 現況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노동자의 社會復歸를 위해 재해노동자에게 적정하고 안

정적인 전문요양과 의료 및 職業再活을 위해 산재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산재의료관리원이라는 비영리재단법인을 두어 의료

및 직업재활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표 14> 산재보험의 일반의료시설 및 특수의료시설

구 분 명칭 규모 진료과목 기능 설립일자

일반
의료
시설

중앙병원 300병상 내과외 17개과목 산재환자요양전문시설 83. 2.28

장성병원 380병상 내과외 18개과목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전문시설 75. 1. 1

창원병원 400병상 내과외 20개과목 산재환자요양전문시설 79.11.27

순천병원 250병상 내과외 18개과목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전문시설 85. 5.24

대전중앙병원 298병상 내과외 16개과목 산재환자요양전문시설 91. 7.23

안산중앙병원 200병상 내과외 13개과목 산재환자요양전문시설 85. 5.21

특수
의료
시설

동해병원 270병상 내과외 7개과목 진폐요양전문시설 83. 5. 3

정선병원 200병상 내과외 7개과목 진폐요양전문시설 88.11.30

화성요양원 100병상 신경외과 산재로 인한 척추손상 및 마비
환자 전문요양 85. 6.13

資料: 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연보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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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관리원의 機構는 본부(4국 9부)와 소속기관인 산재보험시설 13개소로 구성

된다. 1995년 말 현재 운영중인 산재보험시설은 6개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9개 의료시

설과 산업재활원 및 직업재활훈련시설 2개소, 재활공학연구센터 1개소, 부속시설인 자

립작업장 1개소 등의 재활시설이 있다.

<표 15> 산재보험의 재활시설

명칭 규모 기능 입소대상 설립일자

산 업 재 활 원

300병상
재활의학과

의료재활치료를 통한 신체기
능 회복

외상치료가 완료된
물리치료환자

73. 4.10

수공예공과 외
6개공과

산재환자의 직업적 기능회복
과 기능인으로서의 기초적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한
재활적응훈련

산재입원 및 통원환
자

87.11.18

안산재활훈련원
입소정원:100
공과: 인쇄,
봉제

생산적 작업훈련을 통한 산
재장해잔의 잔존노동력 및
자활능력 개발

산재장해등급 3급이
상(시설여유시 14급
까지)의 중장해자

85. 5.21

광주재활훈련원
입소정원:100
공과: 봉제,
광고, 미술

〃 〃 92.11.27

안산자립작업장
입소정원:30
작업반 : 봉제 ,
인쇄

산재장해자의 자립의지 고취
및 생계지원

요양종결자 중 장해
등급 1-7급 근로자
(시설여유시 14급까
지)

92.12.11

재활공학연구센타의지·보장구연구실·작업실
義肢·補裝具의 연구 및 제
작

- 74. 7.28

資料: 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연보 , 1996.

<표 16> 산재보험 의료시설별 의료사업 실시 현황

(단위: 延名)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1,334,873 1,511,816 1,476,653 1,582,065 1,673,694 1,929,403

입 원

외 래
855,452
479,421

937,715
574,101

890,306
586,347

952,380
629,685

1,007,241
666,453

1,149,063
780,340

資料: 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연보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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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관리원의 9개 의료시설과 산업재활원의 의료시설에서 1996년도 중 진료

한 延人員은 입원 114만 9,063명, 외래 78만 340명 등 총 193만명이다. 최근 6개

년 동안의 환자진료 현황은 <표 16>과 같다.

나 . 再活서비스 制度 補完方案

재활서비스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재활원을 보험회사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 再活서비스기관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요금을 받는 전문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둘째, 保險會社에서 共同으로 最新設備의 재활원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

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외에 자동차사고 등 보험가입자의 각종 傷害를 전

담하는 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속한 계열그룹의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 . 紛爭時 調整問題

가 . 補償審査制度 現況

산재보험급여에 異議가 있는 경우 産災保險法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

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

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

부하여야 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 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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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審査請求의 심리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청구인 또는 관계

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전문적인 지식

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

게 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을 행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노동부에 설치된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재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나 . 補償紛爭 現況

매년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1991년도 심사청구는 2,451건으로

전체 保險給與支給件數 대비 청구율은 0.3%이며, 재심사청구는 712건으로 심사청구

건수 대비율 29.0%이었다. 그러나 1996년도의 경우는 심사청구 4,063건으로 전체 保

險給與支給件數 대비 청구율 0.4%, 재심사청구는 1,817건으로 심사청구건수 대비율

은 44.7%로 재심사 청구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심사청구는 199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의신청 관련 내용을 유형별

로 살펴보면 장해급여가 전체의 55∼60%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요양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순이다. 전체 심사ㆍ재심사 건수의 80% 정도가 기각되며, 10∼

15% 정도는 취소되고, 나머지는 각하되거나 기타의 형태로 처리된다.

民事訴訟을 통한 분쟁의 내용은 주로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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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연도별 심사·재심사청구 심사 현황

(단위: 건)

심 사 재 심 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요
양
급
여

계 564 663 637 734 925 1,443 242 372 418 343 455 589
취소
기각
각하
기타

54
478

28
4

43
590

28
2

63
541

30
3

152
531
49

2

95
771
54

5

222
1,153

56
12

34
195
13

-

57
290

25
-

50
345

22
1

71
240

32
-

47
380
27

1

87
477

24
1

휴
업
급
여

계 7 8 24 18 52 118 13 42 31 42 43 57
취소
기각
각하
기타

1
6
-
-

1
7
-
-

2
19
3
-

1
15
2
-

9
35

8
-

28
84
4
2

-
12

1
-

7
33

3
-

5
25

1
-

18
17
6
1

7
30

6
-

7
45

5
-

장
해
급
여

계 1,545 1,782 2,024 1,925 2,000 1,811 331 598 846 618 800 669
취소
기각
각하
기타

223
1,299

22
1

235
1,523

19
5

332
1,667

23
2

430
1,477

17
1

369
1,609

22
6

368
1,409

24
10

68
258

5
-

152
440

6
-

139
696

7
4

110
490

16
2

102
686

8
4

65
585

19
-

유
족
급
여

계 197 252 337 370 449 657 126 178 249 227 315 502
취소
기각
각하
기타

33
154

9
1

35
211

6
-

61
268

8
-

136
218

15
1

69
364

14
2

86
552

18
1

9
114

3
-

25
145

8
-

26
218

5
-

26
180

19
2

38
272

5
-

71
411

20
-

기

타

계 138 243 346 224 103 34 - - - - - -
취소
기각
각하
기타

19
97
21

1

11
223

8
1

35
301

9
1

37
163
22
2

17
76
9
1

1
28
4
1

- - - - - -

총 계 2,451 2,948 3,368 3,271 3,529 4,063 712 1,191 1,544 1,230 1,613 1,817
資料: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 1996.

다 . 補償審査制度 改善方案

보상심사는 보상수준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판정자의

專門性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보상판정위원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렇지 않으면 민영보험회사와 관련된 産災保險 紛爭調整을 위하여 현재 기타 민영보

험의 분쟁을 담당하는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산재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방안에 관한 長·短點은

<표 18>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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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保險料 納付方式 改善方案

가 . 現況

산재보험의 財源調達方式은 전액 보험가입자(사업주)에 의해서만 보험료가 납부

되고 있다. 산재 보험료는 보험료 징수시 사업년도별 개별 사업장으로 부터 당해

연도에 사용하게 될 근로자 수와 총임금을 신고받아 이를 기준으로 총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산재보험관련 事務處理能力이 부족하므로 보험가

입자인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사무를 代行해주는 보험사무조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무조합은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槪算保險料, 增加槪算保險料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등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들

을 처리하고 있다.

<표 19> 산재보험 수납율 추이

(단위: %)

연도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납율 93.8 90.0 86.0 87.6 87.0 88.3 84.9 85.4 84.5

註: 수납율 = (수납액/ 징수결정액)×100

資料: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 각연도.

<표 18> 분쟁조정제도 대안별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위

활용방안

－ 비용절감 － 업무의 과중으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별도의 분쟁조정위 설치

－ 전문적 분쟁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설치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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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산재보험료 납입 현황을 살펴보면 <表 19>에서 알 수 있듯이 受納

率이 1994년 이후로 85%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보험료 납부방법이 다양하

지 못하여 중소기업이나 한계기업이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

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방식에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 . 改善方案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未納者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하며, 동시에 납부방법의 多樣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취급기관이 다원화될 경우에는 기존의 민간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이

용하여 용이하게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보험회사 인력과 업

무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效率化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납부방법의 다양화 차원에서 기존의 4회 分納制 이외에 月納制를 신설하여

일시에 목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표 20>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방안

현 행 변 경

－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음

중소기업, 사양산업의 보험료 부담 과다
－ 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일정기준 이

하의 중소기업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 4회 분납제 채택 － 일정기준 이하의 중소기업들에 대해 월납

제 허용 등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 강구

Ⅶ . 結論

우리는 산재보험이 社會保險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취급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산재보험의 性格을 어떻게 규정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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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독점적 운영에 따른 弊害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競爭을 導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8년부터는 退職年金保險이 도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보험의 傷害補償給付와도

중복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취급기관이 다원화될 경우 保險料率 引下가 가능해져, 기업의 입장에서나 근

로자의 입장에서 그 惠澤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리스크에 근거한 정확한 요율산

출로 기업들의 産災豫防 努力이 강화되어 산재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취급기관이 다원화될 경우 인수거절에 따른 불량물건의 처리문제, 재활 서

비스 제공문제, 분쟁에 따른 보상심사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제도의

효율화라는 목적달성과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김용하(1997), 산재보험 경쟁도입의 문제점과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 ,

한국경제연구학회, 1997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閔載成 外(1994), 産災保險 財政運營方式 開發에 관한 硏究 , 韓國開發硏究院.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1997), Social Security W orldwide.

- 32 -



포커스

98年度 保險料 收入 展望 *
1 )

<目 次>

Ⅰ. 保險料 展望의 前提

Ⅱ. FY'98 生命保險 保險料 展望

Ⅲ. FY'98 損害保險 保險料 展望

Ⅰ . 保險料 展望의 前提

1. IMF구제금융에 따른 98년도 經濟展望

가 . 經濟成長

우리나라의 1998년도 경제는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IMF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어 1%미만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20% 이상

의 高金利가 유지되는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실업율, 부도율

등의 급상승 및 자산가치하락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음.

- 민간소비는 임금하락, 자산가격하락, 실업증대에 따른 假處分 所得減少와 각종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이기형선임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의 내
용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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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상 등에 의하여 -1.5∼-5% 내외까지 하락할 전망이며, 政府消費도 재정

긴축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임.

- 설비투자는 外債償還 壓力, 기업들의 감량경영과 과도한 부채 및 고금리 지속,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의하여 -20∼-35% 내외까지 급락

할 전망임.

- 建設投資도 地價下落, SOC 투자축소 및 자본조달상의 애로 등에 의하여 -20%

내외까지 크게 축소될 전망임.

<표 1> 1997∼98연도 거시경제 전망

(단위: %)

구 분
IMF프로그램 금 융

연구원
한국개발
연구원 LG

1997.12.3(원안) 1998.1.9(수정)

G D P 성 장 율
최 종 소 비 지 출

(민간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건 설 투 자)
(설 비 투 자 )
수 출(억$)
수 입(억$)
경 상 수 지(억$)
소비자물가상승률

시 장 금 리

원 / 달러 환 율
실 업 율

3.0
-
-
-
-
-
-
-

-43
5.0

-
-

3.9

1.5
-
-
-
-
-
-
-

30
9.0

20%이상
1,300

4.4 ∼ 4.9

0.7
-1.8
-1.5
-9.9
-4.5

-18.1
-
-

30
10.1

20∼ 30
1,350∼1,450

6.0

-0.9
-4.4
-4.5

-33.0
-30.6
-36.4
1,475
1,209
253
9.4
-

1,450∼1,500
6∼7

-1.3
-

-3.8
-

-14.4
-30.3
1,447
1,339

68
7.4

25.5
1,378
5.7

註: 시장금리는 3년만기 은행보증 회사채 수익율 기준임.
資料: 한국금융연구원, 1998년도 금융환경변화와 은행의 대응 , 1998.1.

LG경제연구원, 경제전망 , Vol . 31, 1998.1.
한국개발연구원, 『IMF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1998.3.

經常收支는 환율의 대폭적인 절하 및 내수침체에 의한 수입수요 감소로 150억달

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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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은 아시아 시장의 수요감소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換率切

下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물량기준으로 17∼18%, 금액기준으로는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은 극심한 內需沈滯에 의하여 물량기준으로 5∼6%, 금액기준으로 14% 내

외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외 및 이전수지는 여행수지 및 이전수지가 흑자로의 반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 급증이 예상되어 -50억달러 내외로 적자폭이

축소될 전망임.

나 . 失業率

실업률은 경기급락, 기업부도의 급증에 따라 6% 내외에 이르고, 실업자수는 130

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임.

-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금융부문을 포함한 대대적인 構造調整으로 대량실업이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0년 이후에야 서서히 감소될 것으로 보임.

다 . 物價

消費者物價는 내수침체, 지가하락 및 임금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에 따

라 수입품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으로 9∼10% 수준의 상승

세를 보일 전망임.

- 生産者物價는 원화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20% 내외의 상승세

를 보일 전망임.

- 반면 서비스가격은 실업증가에 따른 임금하락과 수요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안

정세를 시현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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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金利 및 換率

1998년 중 市中金利는 IMF의 본원통화 증가율 상한 및 외환보유고 최소치 제약

때문에 연중 20%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임.

- 1998년 금리는 자본유입정도 및 환율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받을 것으로 보여

금리하락을 위해서는 대외신뢰도 회복을 통한 환율의 조기 안정화가 필요함.

- 그러나 하반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확대로 자급수급상황이 개선될 경우 20%대 아래로 시중금리가 하향안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1998년의 對美달러 換率은 2/ 4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채상환 압

력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안정되기 시작하여 연평균 1,400∼1,500원 수준에 이

를 전망임.

- 따라서 대미달러환율은 상반기중 1,500∼1,600원을 기록할 것이나 하반기에는

1,300∼1,400원 수준을 보일 전망임.

- 만일 외자유입이 지체되고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되어 환율이 하반기에도 안정

되지 않을 경우 국내경제의 침체는 더욱 심화되는 반면 경상수지 흑자폭은 확

대될 가능성이 있음.

2 . 主要 經濟指標와 保險料의 關係

주요 거시경제지표와 보험료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경기변화에 따른 保

險需要의 민감도는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됨. 보험수요는 經常 國內總生産과는 90% 이상의 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업

율, 금리, 물가상승율과는 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명보험의 경우, 경상GDP와는 97.3%의 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업율,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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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는 각각 84.5%, 58.2%, 42.8%의 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경상GDP와는 93.6%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업율, 이자율,

물가와는 각각 78.3%, 54.2%, 38.3%의 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 거시경제지표와 보험료간의 상관관계

(단위 : %))

경 제 지 표 손해보험 보험료 생명보험 보험료

경상GDP 93.6
(0.0001)

97.3
(0.0001)

소비자물가상승율 -38.3
(0.0585)

-42.8
(0.0327)

회사채수익율 -54.2
(0.0052)

-58.2
(0.0023)

실업율 -78.3
(0.0001)

-84.5
(0.0001)

환율 52.1
(0.0075)

55.8
(0.0037)

註: 1) 통계기간은 1972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간실적이며, 경제지표는 12월현재이고, 보험
료는 3월말 기준임.

2) 괄호의 값은 유의수준임.

[그림 1]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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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수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經濟環境變化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의 實例를 보기 위하여 국내경제의

내부의 요인이 아닌 외부의 충격이 있었던 1980년과 최근 국내경제의 내부적인

순환으로 邸店에 이른 1993년 전후에 대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험료성장율

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국내경제가 제2차 석유파동과 정치적혼란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1980년을 분석

하여 보면 실질경제성장률이 9.8%p 하락하였고 물가, 금리, 실업율은 각각

10.6%p, 3.4%p , 1.4%p 증가했는데 보험수요측면에서 보면, 손해보험이 17.6%p ,

생명보험이 70.9%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景氣低點에 이른 1993년의 경우 주요 경제지표는

전년과 비교해 低成長基調로 들어서 경상GDP가 0.2%p 감소하고, 실업율이

0.4%p 증가했는데, 이를 보험산업의 수요와 비교하는 경우 생명보험은 10.7%p,

손해보험은 4.7%p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1980년, 1993년의 보험수요와 경제지표의 관계
(단위 : %)

구 분
주요 경제지표 보험료 성장율

경제성장율 경상GDP 물가 금리 실업율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2차
석유파동

1979 7.1 28.7 18.2 26.7 3.8 46.5 96.8
1980 -2.7 21.5 28.8 30.1 5.2 28.9 25.9
증감폭 -9.8 -7.2 +10.6 +3.4 +1.4 -17.6 -70.9

1993년
경기저점

1992 5.1 11.4 6.3 16.2 2.4 22.1 16.9
1993 5.8 11.2 4.8 12.6 2.8 17.4 6.2
증감폭 +0.7 -0.2 -1.5 -3.6 +0.4 -4.7 -10.7

1995년 IMF구제금융을 받았던 멕시코의 경우 주요경제지표와 보험료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성장율은 1994년 3.5% 성장에서 1995년에 -6.2%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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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승율은 1994년 7.1%에서 1995년에 5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보험료의 실질성장율을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

보험이 각각 15.6%(명목성장율 +15.1%), 14.5%(명목성장율 +15.4%) 마이너스성

장했으며,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14.9%(명목 +15.3%) 감소하였음.

<표 4> 멕시코의 보험료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경제지표

경제성장율 2.8 0.7 3.5 -6.2 5.1

경상수지(억달러) -244 -234 -297 -16 -17

소비자물가상승율 11.9 9.8 7.1 52.0 27.7

환율(페소/ 달러) 3.09 3.15 3.45 6.41 7.61

원수보험료

(백만페소)

생 명 보 험 6,347 7,456 8,859 10,198 13,610

손 해 보 험 8,708 10,455 11,818 13,643 17,146

전 체 보 험 15,064 17,911 20,677 23,741 30,756

명목성장율

생 명 보 험 33.7 17.3 18.8 15.1 33.5

손 해 보 험 46.1 20.1 13.0 15.4 25.7

전 체 보 험 40.6 18.9 15.4 15.3 29.0

실질성장율

생 명 보 험 15.8 6.9 11.1 -15.6 0.3

손 해 보 험 26.4 9.4 5.7 -14.5 -6.5

전 체 보 험 21.7 8.3 7.9 -14.9 -3.6

資料: 멕시코 중앙은행, 통계청, 재무부.
멕시코 보험협회(AMIS), Sector A segurador M exicano, 1997.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험수요는 경기침체가 국내내생적인

요인과 외적요인에 따라 변동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IMF구제금융 이후

의 우리나라의 보험수요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없이 전 보험종목에 있

어서 實物經濟의 침체뿐만 아니라 心理的인 萎縮까지 겹쳐 상당한 수준의 위축

이 예상되고 장기화될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 39 -



포커스

3 . 保險料展望의 假定

가 . 假定

보험종목별 보험료의 수입은 과거의 추세에 따른다고 가정하며, 보험산업의 주

변 환경은 IMF구제금융에 따른 보험산업내부의 構造調整, 法規 및 制度變化에

따른 수요변동요인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망하였음.

IMF구제금융에 따른 보험수요의 위축과 이에 따른 보험사의 대응부분요소에 대

해서는 전망모형에서 가변수(dum my)를 주어 처리하였음.

나 . 統計資料 및 展望模型

보험료 전망에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97년 3/ 4분기까지의 47개 분기의 보험료를

사용하였으며, 보험종목의 구분은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으로 구분하였음.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985년부터 1997년 3/ 4분기까지의 51개 분기의 보험료를

사용하였으며, 보험종목의 구분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기술, 배상책임, 상해, 종합, 기타특종), 장기보험으로 구분하였음.

보험료의 전망은 SA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ARIMA모형을 활용하여 보험

종목별 전망을 시도하였음.

Ⅱ . FY'98 生命保險 保險料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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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綜合展望

FY' 98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IMF체제의 영향으로 경제환경의 불안정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어 FY' 97 대비 2.0% 감소한 44조 2,324

억원으로 전망됨.

- FY'97의 경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확보측면에서의 금융형상품의 판

대확대, 보장성보험의 수요확대로 전년대비 18.3% 증가한 45조 1,556억원으로

추정됨.

<표 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2
FY'93
FY'94
FY'95
FY'96

184,185
198,874
226,380
274,936
275,809

21.7
8.0

13.8
21.4
0.3

42,229
41,660
51,115
77,944

105,825

-0.3
-1.3
22.7
52.5
35.8

226,414
240,534
277,495
352,880
381,634

16.8
6.2

15.4
27.2
8.1

FY'97(P)
FY'98(E)

323,107
313,317

17.1
-3.0

128,449
129,007

21.4
0.4

451,556
442,324

18.3
-2.0

FY' 98 個人保險의 수입보험료는 고용불안과 개인소득의 감소로 인한 생존보험의

급락과 사망보험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므로 FY' 97 보다 3.0% 감소한 31조

3,317억원으로 전망됨.

- FY'97 개인보험의 경우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IMF체제 이

후 슈퍼재테크보험의 판매에 따라 기존계약의 승환계약 증가로 생사혼합보험

이 급성장하여 FY' 96 대비 17.1% 증가한 32조 3,107억원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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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2
FY'93
FY'94
FY'95
FY'96

121,114
150,506
173,240
193,310
187,226

22.4
24.3
15.1
11.6
-3.1

8,214
14,514
21,241
32,426
47,819

112.5
76.7
46.3
52.7
47.5

54,857
33,854
31,899
49,200
40,764

13.0
-38.3

-5.8
54.2

-17.1

FY'97(P)
FY'98(E)

148,473
116,396

-20.7
-21.6

66,931
79,803

40.0
19.2

107,703
117,118

164.2
8.7

FY' 98 團體保險의 수입보험료는 경제의 저성장과 구조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Y'97보다 0.4% 증가한 12조 9,007억원으로 전망됨.

- FY' 97 단체보험의 경우 기업부도 사례의 속출과 자금시장의 악화에도 불구하

고 적극적인 영업전략으로 FY' 96 대비 21.4% 증가한 12조 8,449억원으로 추정

됨.

[그림 2]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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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保險種目別 展望

가 . 生存保險

FY' 98 생존보험의 收入保險料는 고용불안, 실질적인 개인소득감소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폭적인 수요감축으로 FY' 97 대비 21.6% 감소한 11조 6,39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생존보험의 경우, 타금융권 및 보험시장내에 高金利商品으로의 이탈과 계

약자들의 해약시 다른 종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감소의 폭

이 클 것으로 전망됨.

나 . 死亡保險

FY'98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는 FY' 97 대비 19.2% 증가한 7조 9,803억원으로 전

망되며 FY' 97의 경우 전년대비 40.0% 증가한 6조 6,931억원으로 추정됨.

- 사망보험의 경우 고용불안과 개인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IMF시대에 맞는

[그림 3]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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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상품 또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 신상품

개발, 그리고 경기불안기와 다양한 危險露出에 대비한 보험수요 발생 등으로

급속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다 . 生死混合保險

FY'98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타금융권으로의 이탈에

대해 신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판매전략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한 11조 7,11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타금융권과 金利競爭을 할 수 있는 슈퍼재테크상품, 소득

수준의 변경에 따라 入出金이 탄력적인 뉴플랜 자유적립보험상품의 판매개시

에 따라 급속한 성장이 기대됨.

- 또한 보험사의 측면에서도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보험사의 일시적 유동자금

수요로 동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판매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FY'97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전반기의 無配當生死混合保險의 높은 증가세와

IMF구제금융 이후 슈퍼재테크보험의 판매확대로 FY'96 대비 164.2% 증가한

10조 7,703억원으로 추정됨.

[그림 4]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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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團體保險

FY' 98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0.4% 증가한 12조 9,007억원이 될 것

으로 전망되며 FY' 97은 21.4% 증가한 12조 8,449억원으로 추정됨.

- 단체보험의 경우 다른상품에 비해 기업의 資金貸出과 연계되어 해약이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기업도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수요위

축, 그리고 기업부도 우려에 따른 보험사의 資金回收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98년도에 도입되어 향후 중장기적으로 현행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대체

할 것으로 예상되는 退職年金保險의 신규수요를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

단체보험의 성장정도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퇴직연금보험시장에 은행이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종퇴보험으로 생보

사가 보유하였던 자금이 은행, 투신 등으로 상당부분 이탈의 우려도 있음.

[그림 5]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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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FY'98 損害保險 保險料展望

1. 綜合展望

FY'98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성장을 주도해 온 自動車保險과 長期損害保險의 수

요가 경기침체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전년에 비하여 1.3% 증가한 15조 9,29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外換危機에 따른 국내경기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의 하락, 정부

및 기업들의 건설 및 설비투자위축, 고용불안정, 물가상승,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각 보험종목의 수요는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대수의 현저한 감소와 基本料率 價格自由化 등

의 영향에 따라 보험료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손해보험도 실업

인구의 증가,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요의 위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재물보험의 경우 경제위축에 따라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보험료의 자연감

[그림 6]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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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예상되며 계약자들의 자금경색에 따라 일부보험가입도 예상됨.

<표 7>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FY'92 FY'93 FY'94 FY'95 FY'96 FY'97(P) FY'98(E)

화재보험
2,772 3,051 3,361 3,718 3,452 2,961 2,562

8.7 10.1 10.2 10.6 -7.1 -14.2 -13.5

해상보험
2,953 3,247 3,867 3,839 3,641 3,056 2,919

5.6 9.9 19.1 -0.7 -5.1 -16.1 -4.5

자동차
보험

22,082 32,538 39,751 48,886 58,441 59,220 56,003

19.9 19.5 22.8 23.0 19.5 1.3 -5.4

보증보험
3,646 4,436 6,221 6,601 5,992 11,811 12,958
11.5 21.7 40.2 6.1 -9.2 97.1 9.7

특종보험
3,334 4,016 5,127 6,610 7,935 9,384 10,096
14.7 20.5 27.7 28.9 20.0 18.2 7.6

장기보험
17,293 19,908 23,573 37,755 52,474 70,890 74,761

36.8 15.1 18.4 60.2 39.0 35.1 5.5

종목합계
57,082 67,016 81,900 107,409 131,936 157,322 159,299

22.1 17.4 22.2 31.1 22.8 19.2 1.3
註: 특종보험은 기술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기타 특종보험(항공보험 포함)
을 합한 것임.

[그림 7] 손해보험 전체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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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保險種目別 展望

가 . 火災保險

FY'98 화재보험 보험료는 전년대비 13.5% 감소한 2,5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며 FY'96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는 금번 외환위기에

따른 製造業의 가동율저하, 부도기업속출, 기업들의 자금경색 등의 제반 경제적

환경변화가 화재보험 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 또한 價格自由化, 再保險自由化 등의 조치로 기존 단일상품에서 종합보험으로

의 전환 등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동 보험의 성장은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나 . 海上保險

해상보험은 금번 IMF구제금융 이전부터 가격자유화, 국제화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성장을 해온 종목으로서 FY' 98에는 전년보다 4.5% 감소한 2,919

억원에 이를 전망임.

[그림 8] 화재보험의 보험료 추이

- 48 -



포커스

- 해상보험의 보험료는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換率急騰, 내수부진에 따른 輸

入物動量이 감소되어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 . 自動車保險

FY'98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국민들의 경제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계로 금번

경제위축으로 인해 전년보다 5.4% 감소한 5조 6,003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임.

이는 자동차보험사상 최초로 보험료의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임.

- 보험료성장이 감소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국민들의 실질소득감소와 실업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등록대수가 감소되고, 환율급등에 따른 유가상승 등

으로 인해 차량유지비가 상승하여 소유차량의 소형화, 신차교체 둔화가 이어지

고 있고, 보험가입도 일부담보만 선택부보하거나 미가입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98년 8월 실시예정인 기본요율의 가격자유화도 보험료성장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그림 9] 해상보험의 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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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保證保險

보증보험 보험료는 FY'97의 경우 외환위기로 인한 보험수요의 감소요인에도 불

구하고 은행, 종금 등의 구조조정영향으로 會社債保證需要가 크게 늘어 전년대

비 97.1% 증가한 1조 1,8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FY'98에는 이에 힘입

어 전년대비 9.70% 증가한 1조 2,958억원에 이를 전망임.

[그림 10] 자동차보험 보험료 추이

[그림 11] 보증보험 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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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98년도 중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限界企業

의 부도속출, 내수상품의 수요감소 등으로 인한 할부판매 감소,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위축 등으로 감소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FY' 97의 보증보험 수요증대는 이러한 금융산업구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향후 경제금융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여지도 있

음. 따라서 보험사는 신용보험, 금융보증보험과 같은 신규상품을 개발하여 수요

의 대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마 . 特種保險

FY' 98 특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7.6% 성장한 1조원대에 달할 전망임.

이는 90년 이후 20% 이상의 고속성장추세를 이탈한 것으로서 기술보험, 종합보

험, 배상책임보험의 수요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임.

- 특종보험의 수요는 정부 및 기업들의 건설 및 설비투자감소, 건설경기 부진,

국민들의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해외여행자제 등으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임. 또한 보험가격자유화의 완료, 保險仲介人의 대외개방 등에 따라 보

험요율이 인하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의 수요는 꾸준히 전개될 것으로

보임. 그 배경으로는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전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주체

들의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증가되어 環境賠償保險, 生産物賠償, 醫

師·會計士·設計士專門職賠償責任保險,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의 잠재수요가 증

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계약자수요에 부응한 패키지 상품, 特化商品의 개발 등

을 통해 보험료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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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長期損害保險

FY' 98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금번 외환위기로 인해 市場利子率이 급등하고,

실업율이 사상 최고로 예견됨에 따라 전년대비 5.5% 성장한 7조 4,761억원에 이

를 것으로 보임.

[그림 12] 특종보험 보험료 추이

[그림 13]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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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97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들이 제3분야 상호겸영 허용으로 보험계약자의 수

요에 부응한 신상품을 보급하여 왔고, 금융위기에 대응한 고이율상품을 개발하

여 판매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으로 동 보험의 수요는 전년도 성장율보다

3.9%p 낮은 35.1%성장이 예상됨.

그러나 FY' 98년도의 경우에는 국내경제의 침체에 따른 실업인구 증가와 국민들

의 실질소득감소로 신계약이 크게 감소하고, 기존계약의 해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성장은 전년도보다 매우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정부가 타금융권으로의 자금이탈방지를 위해 保險差益非課稅要件을

완화하고(7년에서 5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

가 이러한 수요의 위축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

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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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保險動向

1. 經濟金融動向

가 . 經濟成長

1997년 4/ 4분기 중 經濟成長率(實質GDP 기준)은 輸出物量의 높은 증가에도 불

구하고 設備投資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民間消費도 감소함에 따라 3/ 4분기

의 6.1%에서 3.9%로 크게 낮아졌음.

<표 1> 생산활동 및 지출항목별 증감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註: 1990년 불변가격 기준.
資料: 한국은행, 조사제2부 국민소득과.

- 製造業은 소비, 투자 등 內需의 급속한 위축으로 그 동안의 7%대 성장에서

4.6%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반도체, 선박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

부분 업종의 생산이 감소 내지는 정체되었음. 특히 자동차, 기계장비, 의복 등

내수관련 업종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음.

- 製造業 平均稼動率도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여 1997년 12월에는

76.2%로 낮아져 1989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

구 분 1994 1995 1996
1997p

연간 1/ 4 2/ 4 3/ 4 4/ 4
국내총생산 (GDP)
제 조 업

서 비 스 업

최 종 소 비 지 출

총고정자본형성

재화와용역의수출

(상 품)
재화와용역의수입

(상 품)

8.6
10.5
10.8
7.0

11.8
16.5
14.6
21.7
21.8

8.9
10.8
10.1
7.2

11.7
24.0
25.3
22.0
21.3

7.1
7.4
7.9
6.9
7.1

13.0
13.0
14.8
14.1

5.5
6.2
6.5
3.5
-3.5
23.6
24.7
3.8
3.2

5.7
5.7
7.6
4.4
0.3

13.5
13.7
8.1
7.7

6.6
7.2
8.2
5.1
0.2

27.2
29.2
7.3
6.9

6.1
7.5
6.6
5.1
-3.7
33.2
36.8
4.7
3.7

3.9
4.6
3.7
-0.2
-9.8
20.8
19.9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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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業 역시 통신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金融保險業, 都小賣 및 飮食宿泊業

등이 부진하여 성장률이 3/ 4분기의 6.6%에서 4/ 4분기에는 3.7%로 크게 하락하

였음.

需要面에서는 民間消費가 실질소득의 감소와 고용불안 등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4%대 증가에서 1.0% 감소로 반전되었으며, 設備投資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등 투자환경의 악화로 28.2% 감소하여 3/ 4분기(-12.7%)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

되었음.

- 小賣販賣는 10월과 11월에는 각각 2.7%, 3.3% 증가하였으나 12월에는 4.7% 감

소로 돌아서 4/ 4분기 전체로는 0.3% 증가에 그쳤음.

- 내수용 소비재출하도 승용차, 세탁기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3.8% 감소하였는

데, 이는 민간소비가 감소를 나타났던 1980년(-2.7%)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임.

경기불황으로 감소해 오던 設備投資는 1997년 4/ 4분기 들어 기계류 내수출하와

국내기계수주가 크게 감소하는 등 더욱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총 120개 기

계류 중 100여개 품목의 출하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수송용기계, 건설용기계, 전

기통신기기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建設投資 역시 건설업체의 자금난 심화와 부도증가 등으로 급격히 위축되었음.

1997년 중 經濟成長率은 輸出이 호조를 보였으나 內需가 부진하여 전년의 7.1%

에서 5.5%로 낮아졌음.

- 産業別로는 農林漁業(2.5%)이 꾸준히 늘었으나 建設業(2.8%)이 부진하였으며

製造業(6.2%)과 서비스業(6.5%)도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需要面에서는 輸出(23.6%)이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으나 設備投資(-11.3%)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民間消費(3.1%)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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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去來 측면에서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이 내수부진 및 향후

경기전망의 불투명에 따라 감소하여 1997년 11월에 들어서는 貿易收支가 흑자

로 돌아서고 貿易外收支도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 商品輸出은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등 전자제

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경공업제품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진함.

- 商品輸入은 내수부진 심화, 향후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자본재, 원자재 및

소비재가 모두 감소하였음.

- 國際收支의 改善은 지속되고 있는데 1998년 1월 중 경상수지는 29.9억 달러 黑

字로 1997년 12월(34.6억 달러)에 이어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였음. 상품수지는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19.9억 달러 흑자를 기록였으며 서비스수지도 4.6억 달

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나 . 金利

1997년 4/ 4분기의 市場金利는 금융권간 자금흐름의 경색과 시장불안심리 재연,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차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다가 IMF 자금지원

을 신청한 11월 말 이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음.

<표 2> 주요 시장금리 추이

(기간평균, 연 %)

구 분

1997 1998

1/4 2/4 3/4 4/4 1
10 11 12

콜 금 리
CD 유통수익률
회사채유통수익률

11.9
12.7
12.3

12.2
12.6
12.1

12.3
12.6
12.1

16.3
15.6
17.0

13.6
13.8
12.5

14.0
14.5
14.1

21.3
18.6
24.3

25.3
23.1
23.4

註: CD유통수익율은 9 1일물, 회사채유통수익율은 3년만기.
資料: 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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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자금지원을 신청한 11월 21일 이후에는 향후 금융긴축을 우려한 資金先取需

要,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기피, 기업부도 확산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프리미엄 확

대, IMF의 고금리 유지 방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중금리가 급등하였음.

- 이에 따라 12월 초 18∼19%대로 급등한 이후 12월 중순부터는 20%대 이상의

高金利가 지속되었으며 12월 23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31.1%까지 상승하였음.

연중평균으로 보면 회사채유통수익율은 13.4%로서 1996년의 11.9%에 비해

1.5%p 상승한 데 그쳤으나 1997년 12월 중 평균금리는 24.3%로 전년동기의

12.6%에 비하여 두배 가량 높아졌음.

- 콜금리도 동반상승하여 1997년 12월 중 평균 21.3%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에 비

해 8.6%p 상승하였음.

1997년 12월 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시장금리는 1998년 들어서는 연말자금수

요의 일단락, 金融ㆍ外換市場 安定의 기대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CP금리는 1997년말 41%에서 1월 31일에는 22.2%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콜금리

(익일물)도 12월말의 31.3%에서 1월말에는 27.2%로 하락하였음. 3년만기 회사

채수익율도 12월말 29.0%를 기록했으나 1998년 1월말에는 18.5%로 하락하였음.

[그림 1] 월별 시장금리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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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換率

1997년 4/ 4분기의 外換市場은 10월 하순부터 기아사태 해결 지연과 限界企業의

연이은 부도, 우리나라의 對外信認度 하락, 東南亞 金融市場의 不安定 등으로 市

場不安心理가 증폭되어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거래가 위축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음.

- 10월 20일 경부터는 홍콩주가 폭락으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금융불안 현상이

국내시장에도 파급되면서 대규모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과 시장참가자들의

과도한 불안심리 등으로 換率上昇壓力이 크게 증대하여 원화환율은 빠른 상승

세를 나타냄.

- 1997년 1∼9월 중 美달러貨에 대한 원貨 切下率이 7.6%에 머문데 비해 10∼12

월 중에는 46.1%의 급격한 절하세를 기록하였음.

- 대미평균환율은 2/ 4분기와 3/ 4분기에는 890원대에 머물렀으나 4/ 4분기에는

1,151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997년말 終價基準의 환율은 1,695.00원으로 전년말

(844.90원)에 비해 50.2% 절하되었음.

1998년 들어서는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입의 지속, 經

常收支 黑字의 확대 등에 힘입어 對美換率이 하락세로 반전되었음.

<표 3>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

구 분 1995 1996 1997
1/ 4 2/ 4 3/ 4 4/ 4

종 가
775.70

(1.7)
844.90

(-8.2)
1695.00

(-50.2)
895.00

(-5.6)
887.90

(-4.8)
914.40

(-7.6)
1695.00

(-50.2)

평균환율
770.94

(4.2)
805.13

(-4.2)
953.58
(-15.6)

866.27
(-7.1)

891.70
(-9.7)

898.63
(-10.4)

1151.23
(-30.1)

註: 괄호안은 전년말대비 절상율(+), 절하율(-).
資料: 한국은행, 국제부 외환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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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0월 말 이후의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응하여 정부는 11월 20일에 日中

換率變動制限幅을 확대(기준환율±10%)하였으며 다시 12월 16일에는 이를 폐지

함으로써 自由變動換率制度로 이행하였음. 이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음.

- 1997년 3/ 4분기까지 1∼3원 내외에 머물렀던 환율의 일중 변동폭 및 전일대비

변동폭이 4/ 4분기 들어서는 각각 55원 및 46원에 달하였음.

<표 4> 원-달러환율 변동폭 추이

(단위: 원)

구 분 1995 1996 1997 1/4 2/4 3/4 4/4
일중변동폭

(최고율-최저율) 1.86 2.03 15.82 3.04 1.78 1.99 55.13

전일대비변동폭
(종 가 기 준) 1.29 1.20 12.70 2.06 0.63 1.12 45.90

註: 일평균 기준.
資料: 한국은행, 국제부 외환시장과.

라 . 株式市場

1997년 4/ 4분기의 주식시장은 중견기업의 잇따른 부도, 동남아 證市暴落, 환율불

안과 이에 따른 외국인매도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이후에도 IMF 긴급자금 수혜에 따른 緊縮基調 强化 전망 등으로 주가지수는 더

욱 하락하였음.

- 分期初의 주식시장은 정부의 외국인한도 확대 발표와 債券市場 조기개방 등

증시 및 金融市場安定對策에도 불구하고 東南亞 金融不安, 증시급락과 이에 따

른 아시아권의 換率急騰으로 외국인투자자금의 이탈이 심화되면서 종합주가지

수는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 주가지수는 분기 중반에도 약세를 지속하였는데 12월 12일에는 연중최저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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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을 기록하였으며 12월말에는 전년말(651.2)에 비해 42.2% 하락한 376.3으

로 마감하여 10년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내었음.

연말 上場株式의 時價總額은 70조 9,888억원으로 전년말(117조 3,700억원)에 비해

46조원이 줄어들었음. 이에 비해 주식거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일평균거래대

금이 전년대비 14% 증가한 5,559억원을 기록하였음.

- 유통시장 역시 침체를 보임에 따라 公募 및 有償增資 등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도

1996년의 5조 429억원에서 1997년에는 3조 1,555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外國人投資者들의 매수세 확대, 뉴욕 외채협상 타결에 따른 환율 및 금리안

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1998년 들어서는 종합주가지수가 500선을 회복하였음.

- 1998년 1월 말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1997년 말 대비 50.8% 상승한 567.38을 기

록하였으며 1월 중 월평균 거래대금도 8,62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순매수 규모는 1997년 12월의 4,800억원에서 1998년 1월

중에는 1조 6,9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순유입액은

1997년 12월의 3.4억 달러에서 1998년 1월 중에는 9.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그림 2] 월별 주가지수 및 1일평균거래대금 추이

(이경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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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保險主要指標 動向

가 . 生命保險

1) 主要指標 推移

FY' 97 3/ 4분기의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과 지급보험금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IMF체제의 도래로 惡化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收支差는 지급보험금의 큰 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의 증가와 사업비

의 둔화로 전분기 대비 14.7% 증가한 2조 8,081억원을 기록하였음.

- FY' 97 3/ 4분기의 收入保險料는 개인보험의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의 급증에 따라 前分期에 비해 46.1% 증가한 13조 3,712억원임.

<표 1> 생명보험의 주요지표

(단위: 억원, % )

구 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3/ 4

총 자 산
799,810 832,888 870,655 900,030 923,870

6.5 4.1 4.5 3.4 2.6

수

지

상

황

수입보험료
118,030 93,582 100,807 91,493 133,712

43.8 -20.7 7.7 -9.2 46.1

투자수입
18,584 22,646 20,218 20,876 21,369

6.8 21.9 -10.7 3.3 2.4

지급보험금
69,209 62,163 65,914 67,737 105,434

30.3 -10.2 6.0 2.8 55.7

사 업 비
16,727 17,760 16,835 17,344 17.473

-2.1 6.2 -5.2 3.0 0.7

수 지 차
48,396 29,189 35,904 24,476 28,081

78.8 -39.7 23.0 -31.8 14.7

註: 각 항목의 하단 수치는 전기 대비 증가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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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投資收入은 환율시장의 불안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 불안정한 投資環境으로

전분기 대비 2.4% 증가한 2조 1,369억원임.

- 支給保險金은 기업도산과 자금경색에 따른 단체보험의 보험금(64.6%) 및 환급

금(155.9%)의 급증과 고용불안 및 소득감소로 인한 해약증가에 따른 개인보험

환급금(31.2%)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55.7% 증가한 10조 5,434억원을 나타냈음.

- 事業費는 단체보험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판매증가와 개인보험에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높은 생존보험의 판매감소로 전분기 대비 0.7% 증가에 그침.

總資産은 수입보험료의 증가와 사업비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해약급증에 따른 지

급보험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1997년 12월 말 현재 92조 3,870억원으로 다른 분

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2.6% 증가하였음.

[그림 1]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율, 총자산수익률의 분기별 추이

註: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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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營業 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① 個人保險

FY' 97 3/ 4분기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증가율에

도 불구하고, 生存保險의 減少로 前分期에 비해 0.5% 증가한 7조 4,031억원을 기

록하였음.

<표 2> 보험종목별 주요지표

(단위: 억원, % )

구 분

FY '96 FY '97

4/ 4 1/ 4 2/ 4 3/ 4

수 입
보험료
보험금
지급율
사 업
비 율
수 입
보험료
보험금
지급율
사 업
비 율
수 입
보험료
보험금
지급율
사 업
비 율
수 입
보험료
보험금
지급율
사 업
비 율

생 존 보 험 46.6 86.9 18.6 40.6 86.3 17.3 42.8 90.5 16.5 27.3 123.4 15.8

사 망 보 험 14.1 22.2 47.3 14.4 21.5 44.1 17.7 22.0 43.8 13.4 25.6 42.9

생사혼합보험 14.3 59.3 18.4 15.0 56.6 16.6 20.0 53.5 15.6 14.6 67.2 16.0

개인보험계 74.9 69.5 24.0 70.0 66.6 22.6 80.5 66.2 22.3 55.4 84.8 22.4

단 체 보 험 25.1 57.3 4.1 30.0 62.6 2.8 19.5 106.3 5.2 44.6 71.4 1.5

합 계
100.0

66.4 19.0
100.0

65.4 16.7
100.0

74.0 19.0
100.0

78.5 13.1
93,582 100,807 91,493 133,712

금융형상품 36.5 128.5 6.9 37.2 123.1 4.9 29.0 169.4 6.3 46.3 112.2 2.4

개 인 연 금 9.2 17.2 32.6 86.9 18.6 28.1 9.6 22.0 24.7 6.4 32.4 22.7

註: 1) 수입보험료 항목은 수입보험료 기준의 각 보험종목별 비중이며, 합계의 아래 수치는
당분기의 전체 수입보험료 금액임.

2) 보험금지급율은 지급보험금/ 수입보험료의 비율임.
3) 금융형상품은 노후복지연금보험(노후설계연금보험 포함), 새가정복지보험, 종업원퇴직
적립보험을 합한 것임.

-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보험의 비중은 전분기 비해 큰폭으

로 하락한(25.1%p) 55.4%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生存保險을 비롯한 死

亡保險, 生死混合保險이 각각 27.3%, 13.4%, 14.6%를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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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개인보험의 점유비 감소는 기업들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이 연

말에 집중되는 季節性의 원인이 가장 크며 또한 IMF체제의 영향으로 보험해약

의 증가와 신규계약의 감소에 기인함.

개인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지급보험금의 28.7% 증가로 전분기 대비 18.6%p 증

가한 84.8%로 나타났음.

- 이는 생존보험의 보험금지급율이 전분기에 비해 32.9%p 증가한 123.4%, 사망

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각각 3.6%p, 13.7%p 증가한 25.6%, 67.2%를 기록한데

기인함.

개인보험의 事業費率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보험 판매확대와

외야조직의 정비 및 통폐합 등으로 전분기 대비 0.1%p 증가한 22.4%를 보임.

② 團體保險

FY' 97 3/ 4분기의 단체보험 收入保險料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큰 폭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234.5% 증가한 5조 9,681억원이며, 점유율도 25.1%p 증가한 44.6%

를 보임.

단체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전분기에 비해 34.9%p 하락한 71.4%를 보임. 이는

IMF체제에 따른 단체보험 보험금과 환급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퇴직적

립보험이 연말에 급증하는 계절성에 기인함.

단체보험의 事業費率은 수입보험료의 큰 폭의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3.7%p 하

락한 5.2%를 나타냄.

나) 募集形態別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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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97 3/ 4분기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회사직급은 38.8%로 前

分期에 비해 0.1%p 감소한 반면, 모집인은 2/ 4 분기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

여 60.2%를 보임. 또한 代理店은 개인보험에서의 감소로 1.9%p 감소한 0.9%를

나타냄.

- 個人保險의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95.3%로 다소 증가한 반면에, 대리점은 전

분기에 비해 2.6%p 감소하여 4.1%로 나타났음.

- 단체보험의 경우, 회사직급의 비중은 기존사의 감소로 14.5%p 감소한 46.9%인

반면에 모집인의 비중은 17.3%p 증가한 52.9%를 나타냄으로써 전년동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 것임.

<표 3>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

구 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3/ 4

개인

보험

회사직급 0.9 0.5 0.6 0.4 0.4

모 집 인 96.7 96.8 95.5 92.8 95.3

대 리 점 2.4 2.7 3.8 6.7 4.1

기 타 0.0 0.0 0.1 0.1 0.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7,204 7,626 6,646 8,668 8,151

단체

보험

회사직급 56.1 73.3 68.1 64.1 46.9

모 집 인 43.7 26.6 31.9 35.6 52.9

대 리 점 0.2 0.1 0.0 0.3 0.2

기 타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8,920 15,712 19,821 13,205 39,076

전체

회사직급 45.1 49.5 51.2 38.9 38.8

모 집 인 54.3 49.6 47.8 58.3 60.2

대 리 점 0.6 0.9 1.0 2.8 0.9

기 타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6,124 23,339 26,468 21,873 4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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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의 비중에 있어서는 기존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회사

직급의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모집인, 대리점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이는 97년 3/ 4분기 初回收入保險料의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비중이 각각

17.3%, 82.7%로 단체보험의 비중이 휠씬 크고, 旣存社를 제외한 보험사의 경우

단체보험에서 회사직급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함.

- 기존사의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73.9%를 차지하며, 회사직급과 대리점은 각각

25.7%, 0.4%를 보이고 있음. 또한 신설사 중 內國社의 경우 단체보험에서

98.2%가 회사직급에 의해 모집됨에 따라 회사직급의 비중이 86.1%로 회사직급

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外國社의 경우 회사직급, 모집인 및 대리점의 비중이 각각 40.9%, 38.7%,

20.0%로 다른 보험사에 비해 대리점의 비중이 매우 높음.

<표 4> 보험사별 모집형태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

구 분
FY'97 2/ 4 FY'97 3/ 4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전 체

회사직급 34.8 76.7 31.8 24.5 4.6 25.7 86.1 68.3 58.0 40.9

모 집 인 64.1 20.9 63.2 64.1 73.2 73.9 12.9 27.1 39.8 38.7

대 리 점 1.1 2.1 5.0 11.4 21.8 0.4 0.7 4.6 2.2 20.0

기 타 0.0 0.3 0.0 0.0 0.4 0.0 0.3 0.0 0.0 0.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30 2,989 531 3,184 39 33,710 5,904 2,052 5,490 717

다) 市場占有率 現況

FY' 97 3/ 4분기의 收入保險料 基準 기존 6개 생명사의 시장점유율은 76.9%로 전

분기(75.8%)에 비해 높아졌으며, 신설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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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3/ 4

상위 3개사 61.5 64.5 68.4 65.7 68.2

기존 6개사 72.0 75.1 77.4 75.8 76.9

내 국 사 12.6 12.0 12.0 11.7 10.7

합 작 사 6.0 5.2 4.7 5.0 5.1

지 방 사 9.0 7.3 5.4 7.1 6.9

외 국 사 0.3 0.4 0.4 0.4 0.3

허핀달지수 0.1440 0.1642 0.1793 0.1645 0.1693

註: 허핀달지수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68.2%로 전분기에 비해 2.5%p 증가한 반면, 내국

사와 지방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1.0%p , 0.2%p 하락하여 각각

10.7%, 6.9%로 나타났음.

- 이러한 상위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종금사 및 증권사의 도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대형사를 선호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현

상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임.

市場集中度를 나타내주는 허핀달지수는 0.1693으로 전분기(0.1645)보다 높아져 생

명보험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0.0253

만큼 증가한 것임.

3) 資産運用 現況

FY'97 3/ 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總資産收益率은 계속되는 기업도산, IMF체제에

따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9.5%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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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추이

(단위: % )

구 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3/ 4

투 자

대 상

별

비 중

현 예 금 11.6 10.6 10.5 10.0 9.3

금전신탁 4.6 5.1 5.7 6.4 5.9

유가증권 25.3 25.7 26.1 26.5 24.9

국공채 6.0 6.5 7.2 7.5 6.8

회사채 6.5 6.6 6.8 6.8 6.6

주 식 12.0 12.2 11.6 11.3 10.9

대 출 금 45.7 45.9 45.0 44.4 47.1

부 동 산 7.2 7.2 7.3 7.4 7.6

기 타 5.5 5.5 5.4 5.3 5.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 산 운 용 율 94.5 94.5 94.6 94.7 94.8

수익률
총 자 산 9.7 11.3 9.6 9.5 9.5

운용자산 10.3 11.9 10.2 10.1 10.0

註: 수익률은 분기별수익률임.

資産運用率은 94.8%로 전분기(94.7%)에 비해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운용 투자대상별 비중을 보면 대출금 비중은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과 금전

신탁의 비중이 다소 낮아졌음.

- 貸出金의 비중은 은행의 BIS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출감소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수요가 보험사로 전환됨에 따라 전분기에 비해 2.7%p 상승한 47.1%임.

- 有價證券의 비중은 24.9%로 전분기(26.5%)에 비해 감소하였음. 특히 원화의 평

가절하, 금리상승에 따른 주식시장의 불안정으로 주식, 회사채 및 국공채의 비

중은 전분기 대비 각각 0.4%p , 0.2%p, 0.7%p 감소한 10.9%, 6.6%, 6.8%를 기록

하고 있음.

4) 保險料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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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98 1/ 4분기 수입보험료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이 본

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의 소득감소, 기업의 자금경색으로

전분기 대비 9.8% 감소한 11조 3,272억원으로 전망됨.

<표 7> 생명보험회사 분기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 연도계(P) 1/ 4(E)

생 존 보 험
40,923 39,169 36,501 31,880 148,473 21,490

-6.1 -4.3 -6.8 -12.7 -20.7 -32.6

사 망 보 험
14,536 16,170 17,945 18,281 66,931 18,328

10.3 11.2 11.0 1.9 40.0 0.3

생사혼합보험
15,147 18,315 19,585 54,656 107,702 55,367

13.6 20.9 6.9 179.1 164.2 1.3

개 인 보 험
70,606 73,653 74,031 104,816 323,106 95,185

0.7 4.3 0.5 41.6 17.1 -9.2

단 체 보 험
30,201 17,839 59,681 20,728 128,449 20,990

28.6 -40.9 234.5 -65.3 21.4 1.3

합 계
100,807 91,493 133,712 125,544 451,556 113,272

7.7 -9.2 46.1 -7.5 18.3 -9.8

註: 하단은 전기대비 증가율임.

-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高金利에 대비한 신상품개발과

유동성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전략으로 선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타금융권

및 보험시장내의 고금리상품으로 이탈이 계속되는 생존보험과 고용불안 및 실

질적인 개인소득감소로 둔화에 따른 사망보험의 둔화로 전분기 대비 9.2% 감

소한 9조 5,185억원으로 전망됨.

-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연쇄적인 도산, 자금시장의 악화

로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2조 990억원으로 전망됨.

(장기중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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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損害保險

1) 主要指標 推移

FY' 97 3/ 4분기의 손해보험산업 總營業成果(총영업이익)는 자산운용이익의 감소

와 보험영업손실의 큰 폭의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매우 악화된 4,236억원의 總

營業損失을 기록하였음(<표 8> 참조).

- 이는 전분기에 비해 손실폭이 4,091억원만큼 늘어난 것이며 전년동기의 263억

원에 비해서는 4,499억원만큼 감소하였음.

<표 8> 손해보험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3/ 4

총 자 산
154,355 162,279 171,616 184,135 194,588

6.8 5.1 5.8 7.3 5.7

원수보험료
36,305 34,459 37,369 40,004 42,388

10.7 -5.1 8.4 7.1 6.0

순 보 험 금
13,348 13,659 14,034 13,169 15,494

2.9 2.3 2.7 -6.2 17.7

순 사 업 비
8,587 9,805 8,816 10,059 9,407

-0.1 14.2 -10.1 14.1 -6.5

장기환급금
5,910 6,635 6,506 6,729 10,091

22.3 12.3 -1.9 3.4 50.0

보험영업이익
-2,310 -3,098 -4,964 -3,618 -7,418

11.2 34.1 60.2 -27.1 105.0

자산운용이익
2,573 3,227 2,962 3,473 3,182

-5.8 25.4 -8.2 17.3 -8.4

총영업이익1 ) 263 129 -2,001 -145 -4,236
-59.7 -51.0 -1,651.2 -92.8 2821.4

註: 1) 총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자산운용이익의 합임.
2)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保險營業利益(Underwriting Profit)은 -7,418억원으로서 전분기에 비해서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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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105.0% 늘어났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21.1% 증가하였음.

- 전분기 대비 보험영업손실폭의 증가는 보험료 수입의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장

기손해보험의 해약환급금의 증가(전분기 대비 50.0%) 및 보증보험의 지급보험

금의 증가로 인해 損害率이 크게 상승(전분기 대비 3.8%p , 전년동기 대비

7.0%p)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그림 2] 참조).

[그림 2] 손해보험의 합산율 및 원수보험료 성장률 추이

註: 보험료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임.

資産運用利益(Investm ent Profit)은 계속되어온 경기침체와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전분기 대비 8.4% 감소한 3,18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23.7% 증가한 것임.

總資産은 19조 4,588억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의 성

장률에 비해서는 1.1%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8> 참조).

- 이와 같이 총자산이 전년동기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보험료 성장의 계속적인

둔화와 회사들의 점포통폐합 등의 구조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임.

- 71 -



국내보험동향

2) 保險營業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① 種目全體

FY' 97 3/ 4분기의 原受保險料는 4조 2,38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0% 증가하였으

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16.8% 성장하였음(<표 9> 참조).

- 원수보험료의 성장은 경기침체와 금융시장불안의 시작으로 인해 97. 12월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 장기보험과 보증보험은 성장한 반면, 기타 종목은 감소하였음.

<표 9>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3/ 4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화재보험 2.7 1.9 2.0 -30.7 2.2 20.4 2.3 11.5 2.0 -5.6

해상보험 3.0 3.8 2.7 -12.5 2.7 -4.4 2.2 -1.0 2.4 15.5

자동차보험 44.2 3.3 41.4 -11.2 41.4 8.5 41.7 7.8 38.7 -1.8

보증보험 4.7 12.0 4.6 -8.1 4.5 6.5 5.0 20.3 7.5 57.2

특종보험 5.5 20.8 5.0 -13.5 5.9 26.8 5.3 -2.9 5.1 0.3

해외원보험 0.3 0.8 0.4 12.8 0.4 10.6 0.4 11.5 0.4 3.4

장기보험 33.3 24.3 37.3 6.4 37.0 7.7 37.1 7.2 38.5 10.0

개인연금 6.3 2.6 6.6 -0.1 6.2 1.7 5.9 2.3 5.4 -2.2

전체보험
(보험료계)

100.0 10.7 100.0 -5.1 100.0 8.4 100.0 7.1 100.0 6.0

36,305 34,459 37,369 40,004 42,388

註: 1)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임.
2) 전체보험의 하단값은 해당기간의 전체 원수보험료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合算比率은 전분기보다 3.0%p 높은 111.3%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

는 6.5%p 높은 수준임. 이는 사업비율이 전분기보다 0.8%p감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손해율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됨(<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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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損害率은 전분기에 비해 3.8%p 높은 86.5%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전

년동기 대비 8.0%p감소)을 제외한 종목들이 상승한 것에 기인하며, 특히 保證

保險손해율의 급상승과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의 손해율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됨.

- 事業費率은 24.8%로서 전분기에 비해 0.8%p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

는 0.5%p 낮아졌음. 이는 손해보험시장의 38.7%를 점하고 있는 自動車保險의

사업비율이 전분기대비 0.3%p 증가한 데에 반해, 43.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하고 있는 長期保險과 개인연금보험의 사업비율이 전분기 대비 1.1%p, 2.1%p

감소한 데 따른 것임.

<표 10>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사업비, 손해율 추이

(단위: %)

구 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3/ 4

사업비율손해율 사업비율손해율 사업비율손해율 사업비율손해율 사업비율손해율

화재보험 52.5 50.4 51.0 56.5 54.9 61.1 49.5 58.1 50.4 58.5

해상보험 36.0 42.5 36.5 42.3 46.4 41.0 49.1 40.9 44.9 55.0

자동차보험 26.5 74.3 28.9 74.4 28.8 69.2 29.5 66.9 29.8 66.3

보증보험 15.9 105.8 21.7 104.4 11.7 249.5 12.7 193.6 10.6 249.4

특종보험 31.8 56.3 31.1 58.0 30.2 52.9 31.7 57.9 31.9 57.7

해외원보험 42.5 52.2 26.9 52.8 45.2 70.2 44.5 54.9 43.9 64.3

외국수재 34.3 61.4 27.4 73.3 24.6 71.2 30.3 51.7 29.7 182.2

장기보험 22.1 88.5 22.1 88.7 19.9 88.7 21.1 89.0 20.0 90.8

개인연금 20.8 86.3 20.4 88.5 18.3 97.8 18.4 101.3 16.3 102.2

합 계 25.3 79.5 26.4 80.1 24.7 85.9 25.6 82.7 24.8 86.5
註: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② 自動車保險

自動車保險의 경우, 原受保險料는 전분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의 比重은 전년동기 대비 5.5%p 감소한 38.7%를 기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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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合算率은 96.1%로서 전분기에 비해 0.3%p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4.7%p 낮은 수준임.

- 이는 자동차보험의 事故發生率 감소로 손해율이 전년동기 대비 8.0%p 낮은

66.3%를 기록한 데 기인함.

- 그러나 사업비율의 경우는 각사들의 引受競爭 심화로 전년동기 대비 3.3%p 증

가한 29.8%를 기록하고 있음.

③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은 전분기 대비 각각 10.0%, -2.2%의 原受保險料 成長率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14.3%p , 4.8%p 낮아진 것으로 나

타났음.

- 동 보험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살펴보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0.9%p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의 39.6%보다는 4.3%p나 증가한 43.9%를 기록함

으로써 손해보험 종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동 보험종목의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장기보험은 110.8%, 개인연금보험은 118.5%

로서 각각 전분기 대비 0.7%p,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손해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보험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3%p 증가한 90.8%, 개인연금은 15.9%p 증가한 102.2%로 나타났음. 이는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해약 급증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증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사업비율은 매분기별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기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2.1%p 감소한 20.0%, 개인연금은 4.5%p 감소한 16.3%를 기록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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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保證保險

保證保險의 경우 당해분기에 57.2%의 原受保險料 成長率을 보임으로써 전분기보

다 36.9%p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45.2%p 성장한 것으

로 나타났음.

- 이같이 보증보험의 급격한 성장은 97년 12월 IMF구제금융지원과 시작된 금융

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로 사채보증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보증보험의 시장점유비는 전분기의 5.0%에서 당해

분기에는 7.5%로 증가하였음.

보증보험의 合算比率은 260.0%로서 전분기 보다는 53.7%p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121.7%와 비교해 보면 138.3%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不到企業의 續出과 종금사등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 손해율이 전년동기 대비 143.6%p 증가한 249.4%를 기록한 데 기인함.

- 한편, 손해보험종목 중 가장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는 보증보험이 사업비율

에 있어서는 1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⑤ 其他保險

火災保險 및 海上保險, 特種保險의 원수보험료 成長率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5.6%, 15.5%, 0.3%를 기록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경우

는 각각 2.0%, 2.4%, 5.1%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는 FY'96 4/ 4분기부터 계속 負(-)의 성장률을 보임에 따

라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동 보험종목들의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108.9%, 해상보험 99.9%,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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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험 89.6%로 나타나고 있음.

- 해상보험의 경우는 합산비율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율의 증가

는 낮아졌지만 손해율이 전분기보다 14.1%p 높은 55.0%를 기록한 것에 기인함.

나) 募集形態別 現況

FY' 97 3/ 4분기 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會社直扱 10.7%, 募

集人 46.2%, 代理店 41.6%, 共同引受 1.5%임(<표 11> 참조).

- 회사직급과 대리점의 경우는 전분기에 비하여 각각 0.2%p, 0.1%p 감소한 반면,

공동인수는 전분기보다 0.4%p 증가했으며, 모집인은 전분기와 같았음.

<표 11> 손해보험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3/ 4

회사직급
모 집 인
대 리 점
공동인수

10.5
41.8
42.7

5.1

9.8
44.8
41.5

3.9

9.7
45.1
41.5

3.6

10.9
46.2
41.7

1.1

10.7
46.2
41.6

1.5

원수보험료 36,305 34,459 37,369 40,004 42,388
註: 공동인수계약은 손해보험공동인수(화재보험 국공유물건, 방위산업체), 해상·보세화물공
동인수(소형선박, 보세화물), 원자력공동인수, 자동차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 계약을 말함.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호.

<표 11>에 의하면, 모집인에 의한 모집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동인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自動車保險의 損害率이 안정되면서 不良物件이 지속적으로 減少하게 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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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市場占有率 現況

손해보험회사의 規模別 市場占有率 추이는 가격자유화 등의 경쟁요인에 따라 대

형사와 소형사간의 격차가 꾸준히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표

12> 참조).

- FY'97 3/ 4분기의 上位3社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49.8%)에 비해 0.2%p 증가한

50.0%를 기록하고 있으며

- 이를 市場集中度(허핀달指數)로 나타내면 0.1240(역수 8.0645)임. 이는 전분기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임.

<표 12> 손해보험 그룹별 점유비 추이(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3/ 4

점유비

상위1개사 23.7 23.7 24.1 25.4 24.1

상위3개사 49.8 50.1 50.2 50.8 50.0

상위5개사 69.8 69.3 69.9 70.1 69.6

일반사 계 95.0 95.1 95.2 96.5 95.0

전 업 사 4.7 4.6 4.5 3.4 5.0

외 국 사 0.3 0.3 0.3 0.1 0.1

허 핀 달 지 수 0.1238 0.1237 0.1253 0.1292 0.1240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 각 월호.

3) 資産運用 現況

FY' 97 3/ 4분기동안의 運用資産收益率은 전년동기와 같은 10.0%로서 전분기에

비해서는 0.1%p 증가하였음. 또한 總資産收益率은 8.1%를 기록하고 있음(<표

13> 참조).

FY' 97 3/ 4분기의 자산운용율은 82.0%로서 전분기에 비해 0.5%p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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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現·預金 20.7%, 有價證券 29.7%, 貸出金

23.4%, 不動産 8.2% 등으로 나타났음.

- 現·預金은 그 비중이 당해 분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貸出金

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가증권, 부동산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현예금은 전분기에 비해 0.7%p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현예금중 40.8%를 점

유하는 금전신탁(전분기대비 -7%), 현금(-31.5%)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또한

전분기에 비해 5.6% 증가한 유가증권은 국공채투자가 전분기에 비해 4% 감소

한 반면에 해외유가증권투자는 162.9%나 증가하는 등 투자항목의 조정이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남.

<표 13>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추이

(단위 :%)

구 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3/ 4

투자대상별

자산비중

현 예 금 19.9 20.4 20.6 21.4 20.7

유가증권 31.1 30.4 29.5 29.8 29.7

국공채 9.3 10.1 9.7 10.1 9.2

회사채 7.0 6.0 5.7 5.9 6.0

주 식 14.1 13.5 13.3 12.9 12.8

대 출 금 22.1 22.9 23.2 23.0 23.4

부 동 산 8.5 8.6 8.4 8.3 8.2

기 타 18.4 17.7 18.2 17.5 18.0

자 산 운 용 율 81.6 82.3 81.8 82.5 82.0

수 익 율
운용자산 10.0 10.5 9.3 9.9 10.0

총 자 산 8.1 8.5 7.6 8.1 8.1

註: 1) 투자대상별 자산비중은 기별 누적치의 비중임.
2) 수익률 = 2×투자수익÷(연초 또는 분기초 자산＋기말자산－투자수익)×12/ m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4) 保險料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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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98 1/ 4분기 수입보험료는 IMF구제금융에 따른 물가상승, 유가상승, 실질소

득 감소, 많은 부도기업의 발생,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 전분기에 비해 4.4%감소

한 3조 8,9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실업인구의 증대 및 실질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해 차량등록대수

의 감소와 더불어 무보험차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분기보다 4.5%성장할 것으로

보임.

- 장기보험도 제반 경제환경요소의 악화로 인해 전분기보다 9.3% 감소할 것으로 보

이며,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채 보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기업들의 부

도발생, 금융정책의 불안정 등으로 전분기보다 23.6%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화재, 해상, 특종보험등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늘어나고, 제조업의

가동율 저하, 설비투자 축소 등으로 전분기보다 12.9% 늘어날 것으로 보임.

<표 14> 손해보험종목별 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1/ 4 2/ 4 3/ 4 4/ 4(P) 연도계(P) 1/ 4(E)

자동차보험
14,899 16,024 15,725 13,089 59,739 13,684

7.7 7.6 -1.9 -16.8 2.2 4.5

보증보험
1,547 1,899 3,047 5,316 11,811 4,064

6.7 22.8 60.5 74.5 97.1 -23.6

장기보험
16,150 17,197 18,625 18,918 70,891 17,355

6.8 6.5 8.3 1.6 35.1 -9.3

기타보험
3,994 4,231 4,227 3,382 15,401 3,821

17.3 5.9 -0.0 -19.9 2.6 12.9

종목합계
36,591 39,353 41,624 40,706 157,842 38,925

8.2 7.5 5.8 -2.2 19.7 -4.4
註: 하단 수치는 전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 각 월호.

(이기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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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保險 政策·制度 動向

가 . 金融改革關聯 法律의 施行令 立法豫告

정부는 98. 4. 1시행될 13개 금융개혁관련 법률1)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금융

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등 14개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음.

- 이번의 시행령안은 금융감독기능을 통합·일원화하고 감독권한을 조정하기 위

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률들을 제·개정함에 따

라 동 법률에서 위임하거나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동 시행령안 중에서 보험업 관련 주요 법률의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

음과 같음.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의 경우 피검사기관의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 분쟁조정절차의 구체적 명시, 제2금융권에 대한 분쟁조정업

무 수행 등임.

- 「보험업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독기관간의 監督權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재산이용제한, 보험대리점의 등록·감독 및 보험중개인

의 허가·감독 등은 재경부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며, 보험계약자보

호예탁금의 운용·관리 및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관리 등은 보험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는 것임.

1) 1997년 12월 29일 제186회 임시국회에서 15개의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18개 법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 정부 보증동의안 등 모두 19
개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통과된 주요 법안은 한국은행법,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조항에 관한 법(금융실명제 대체입법), 금융산업 구
조개선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이자제한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상호신용금고법, 선물거래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신용협동조합법, 공인회계사법 등
임(보험개발원, 『보험동향(통권 제3호)』, 1998.1.20, p .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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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2)」의 주요내용은 보험대상예금의 범위정비, 금융기관 출연

금의 요율결정, 예금보험료율 상향조정, 보험금 지급한도조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금적 성격이 약한 금융상품인 RP, 보증보험3)은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외화예금, CD, 은행발행채권, 법인보험계약과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예금 및 금융기관간 예금 등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

호하고, 그 이후에는 제외함(<표 1>참조).

<표 1> 금융기관별 보호대상예금 현황

구 분
보호대상예금 보호대상

제외예금상시보호 한시적 보호(2000년말까지)

공 통 개인·법인예금
정부·지자체·한은·금감
원 등의 예금 및
금융기관간 예금

차입금(콜)

은 행

예금, 적금, 부금표지어음,
원본보전신탁

(개인연금·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신 등)

외화예수금, CD, 개발신탁,
RP 1) , 은행발행채권

실적배당신탁, RP2 )

증권회사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RP 1)

제세금예수금,
수익증권, RP2 )

증권사발행채권,

보험회사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1) ,
법인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2 )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보증어음(담보부매출어음),

CMA
-

무담보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RP,
종금사발행채권

상호신용금고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 -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예탁금, 적금 - -

註: 1) 시행일( 98. 4. 1)전에 이미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은 한시적으로 보호.

2) 시행일( 98. 4. 1)이후에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
보험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2) 1998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됨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3) 다만, 시행일인 4월 1일전에 매입 또는 가입한 경우에는 2000년말까지 계속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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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안에서 모든 신규설립 금융기관에 대한 出捐金料率을 결정하였고, 예금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금융권별로 예금보험요율을 일부 상향조정하였으

며, 금융기관사고 발생시 2000년말까지는 예금전액을 그 이후에는 2천만원으로

통일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4).

- 보험회사의 출연금요율과 예금보험요율은 각각 1%, 0.15%로 결정되었으며 현

행 5천만원까지 보호받던 예금자보호금액은 2000년말까지는 예금전액이, 그 이

후 2천만원까지 보호받도록 하향조정되었음.

<표 2>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개정내용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종 금 금 고 신 협

출연금

요율

현행 - 1% - 10 % 10 % 1%

개정 1% 1%(1%) 1%(1%) 5 %(10%) 5%(10 %) 1%(1%)

예금보

험요율

현행 0.03% 0.1% 0.15 0.12 % 0.15% 0.16%

개정 0.04 %(0.05 %) 0.1%(0.1%) 0.15 %(1%) 0.15 %(0.15 %) 0.15 %(0.15 %) 0.12 %(0.15 %)

보상

한도

현행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개정 2천만원

註: 괄호안은 법상 최고한도임.

나 . 保險會社 財産運用準則 改正

정부는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중 보칙 제18조(자금차입) 에 제

18조의 2(후순위차입) 을 추가하여 98회계연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금번 개정된 내용은 보험회사가 後順位借入을 통하여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

록 허용한 것으로서 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후순위 차입의 한도는 납

4) 다만, 97.11.19부터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부보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보험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원리금을 전액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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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후순위차입의 요건 >

- 차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
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 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함) 조건일 것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
순위채권자의 相計權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 보험회사가 후순위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액, 자금공여자, 차입

금리, 기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전에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후순위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부분을 인정하

기로 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1998년 2월 7일

시행하였음.

- 후순위차입의 지급여력 산입한도는 納入資本金의 50%한도(단, 잔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매년 20%씩 차감)이며, 다른 금융기관에 후순위대출을 한 경우에

는 후순위차입액에서 후순위대출액을 차감하여 지급여력에 산입함.

다 . 損害保險會社 支給能力에 관한 規程制定·施行

정부는 손해보험회사의 支給餘力을 충실화하고 재무건전성제고를 통해 보험계약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계약자잉여금대비 보유보험료비율 제도를 대

신할 새로운 지급능력규정(손해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998. 4. 1부터 시행키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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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규정의 주요내용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인정항목을 추가하고, 지급여력

기준액을 기존 장기를 제외한 보유보험료의 20%에서 종목별 기준액을 도입하

고,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지급여력 추가, 海外再保險 지급여력을 도입하였으며,

미달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도입한 것임.

- 지급여력 추가인정항목은 손보사 회계규정(§11 ②, ③)의 유가증권 평가충당

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저축성보험료 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금액,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서 정하는 후순위차입액임.

- 지급여력기준은 다음 1, 2, 3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액임.

1. 일반보험의 기준은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기타 특종)로 구분

하여 보험료기준 산출액과 보험금기준 산출액 중 큰 금액

<표 3> 보험종목별 보험료기준 및 보험금기준 지급여력 비율

구 분 화 재 해 상 자동차 보 증 가타 특종

보험료(%) 20.8 14.9 18.2 14.9 6.6

보험금(%) 39.4 20.6 24.3 20.6 10.1

2.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준은 매 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

의 1%(세제지원 개인연금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외)

3. 해외출재위험에 대한 기준은 해외출재보험료의 2%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범위에 따라 다

음과 같은 단계별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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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급여력 미달사에 대한 제재단계별 제재조치

구 분 지급여력 미달범위
제 재 방 법

단계별 제재조치 공 통

1단계 지급여력부족액이 25% 미만 - 대표이사 경고, 증자권고, 자기주식 취득금지

- 비율준수 촉
구 및 경영

계획서 징구

*이전단계 제
재조치 병과

가능

2단계
지급여력부족액이 25% 이상
∼50% 미만

- 기관권고, 증자명령, 대표이사 문책

3단계
지급여력부족액이 50% 이상
∼90% 미만

- 대표이사 해임요구
- 영업제한 (요율조정 권고, 일부 보험종목영업
제한, 재보험 처리권고)

4단계 지급여력부족액이 90% 이상

- 주주배당제한 또는 금지
- 영업제한 (요율책정시 인가, 일부보험종목 판
매금지, 재보험처리 명령)

- 재산처분 제한
- 위 제재수단에 의해서도 경영정상화 여지가
없을 경우 회사합병 및 정리권고

라 . 保險會社 經營評價 基準 改正

保險監督院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보험사업의 건

전성 육성을 목적으로 경영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98사업년도부터 적용하기

로 하였음.

- 최근의 외환위기로 야기된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실조직 축소

등 內實經營을 위한 자구노력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외

형성장을 억제하고 내실 중심의 건전경영을 하도록 대폭 개정 보완하였음.

금번 경영평가기준 개정에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지급능력 강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外形成長 지양을 위해 보유보험료 증가율을 일반보험의

보유보험료 증가율로 개선 변경하였으며 지급능력평가의 강화를 위해 지급여

력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의 개선도 평가지표를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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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재산운용 결과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고자 현재까지 경영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貸損充當金을 금번 개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재산운용을

잘못한 보험회사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며,

- 또한 경영평가에서 큰 비중(100점 중 20점)을 차지하는 지급여력부분에서 현재

까지 외형성장 위주의 종목상품인 4개종목5)의 판매감소액을 지급여력으로 인

정하던 것을 모든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감소액으로 확대하였음.

금번 개정에서는 생·손보험회사 모두 평가결과 배점에 있어 가장 우수한 등급

을 취득점수의 80%에서 8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등급을 강화하였으며, 지금

까지 경영평가 단계를 4단계(AA, A, B, C)로 하던 것을 외국의 평가등급과 균형을

이루도록 7단계(AAA, AA, A, BBB, BB, B, CCC)로 세분하였음.

- 특히, 경영평가 결과를 각 보험회사의 본점 및 모든 점포(손해보험의 경우 본

점 및 지점)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보험정보이용자의 편의를 도

모함을 물론 보험회사의 經營評價改善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3대기본지키기, 휴면보험금 지급노력 등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하여 자율

적으로 결의한 사항의 이행실적을 경영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있음.

<표 5> 경영평가단계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총획득평점 등급 총획득평점 등급

80 % 이상

70 % 이상

60 % 이상

60 % 미만

AA

A

B

C

85 % 이상

80 % 이상

75 % 이상

70 % 이상

65 % 이상

60 % 이상

60 % 미만

AAA

AA

A

BBB

BB

B

CCC

5) 노후복지연금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종업원퇴직보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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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一般 損害保險의 標準料率 調整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가 97년 4월에

완료됨에 따라「손해보험 요율관리규정」제15조에 의거 표준요율을 조정하여

98. 4. 1부터 시행키로 했음.

- 이와 함께 97. 10. 1자로 보험요율 체계를 대폭 개선한 화재, 책임 및 기술보

험의 요율규정 중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근로자재해보장보험 등의 요율체계를

개선함.

금번 표준요율이 조정된 종목은 적하보험(요율체계 개선으로 흡수), 유도선사업

자(선주 포함)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임.

- 이들 종목들에 調整效果는 평균 7.9% 인하된 것(대상종목의 연간보험료가 186

억원 감소되는 효과)으로서 이 중 대부분은 해상적하보험(169억원, 평균 7.6%

인하)이 차지함.

- 금번 요율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적하보험은 요율수준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율체계의 개선에 의하여 조정요인을 흡수하는 방식으

로 추진되었음(계약자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4.8% 인하효과, 기계류의 요율 인

하 및 체계 단순화: 3.4% 인하효과, 지역구분 조정: 0.5% 인상효과).

<표 6> 표준요율 조정내용 및 조정효과

(단위 : 억원)

종 목 조정요인 조정율 FY'96 표준보험료 조정효과
적하보험 △15.1% △7.6% 2,227 △169
유도선배상책임보험 △25.7% △19.6% 9 △2
가스배상책임보험 8.4 % 1.5 % 68 1
도난보험 △25.6% △23.5 % 69 △16

계 △14.8 % △7.9 % 2,373 △186

註: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는 선주배상책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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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生命保險 商品管理規程 改正

재정경제원은 1998년 2월 25일에 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품인가 기준 측면에서 새로운 금리체계를 도입하는 상품과 稅制와 관련된 상

품을 申告商品으로 정하고, 인가명칭과 다른 상품명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후 3개월 이내에 보험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豫定利率을 연 7% 내지 8% 複利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無配當保險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연 9% 내지 10%, 보험기간이 10년

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8% 내지 9% 복리 범위에서 사용하도록함.

金利連動保險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積立金이 제 3-63조(예정이율) 및 제 3-92조

제1호 이외에 별도의 附利率(연동금리)로 연동되는 보험을 말함.

- 금리연동보험의 資産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하며 연동금

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연동금리는 ① 보험개발원이 公示하는 1년 만기 定期預金基本利率의 120% 이

하 ② 보험회사의(約款貸出利率 - 1.5%) 이하 ③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공시

기준이율의 90% 이상 110% 이하로 함.

- 연동금리의 최저보장한도는 배당보험의 최저이율 - 2%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은 5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豫定新契約費 한도는 보험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3% 이상 5%

미만, 5년 초과일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3% 이상 10% 미만으로 할 수 있음.

- 新契約費의 상각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함.

(이기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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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保險動向

1. S ta nda rd & Po o rs의 美國保險市場의 部門別 展望

가 . 生命保險

금융기관들의 進入障壁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은행의 보험산업으로의 진출이 활

발해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비 측면에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은행의 경우 보험상품을 포함한 사내에서의 모든 상품의 상담판매를 위해 자

신들의 마케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또한 브로커 및 딜러회사들이 변액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보험

캡티브회사를 설립하고 있음.

생명보험의 수요측면에서 보면 다른 보험보다는 개인보험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계약자들이 고이율 보험상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인해 보험수요가 변화됨에 따

라 보험회사는 이에 부응한 商品開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보험수요변화에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종래의 終身保

險의 판매채널인 전업외무원(career agent)와 독립대리점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판매방법을 모색해야 함.

- 개인보험은 신계약이 다소 증가할 것이나 전체적인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보

이며 종신보험과 유니버셜보험에서 정기보험으로의 이동이 예상되므로 경쟁력

이 없는 회사의 합병을 가속 시킬 것으로 전망임.

1998년에 연금보험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몇 개의 지수와 연계

된 수익률스프레디를 갖고 있는 非課稅商品 이상의 부가가치를 고객에게 제공

- 89 -



해외보험동향

해야한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확정금액지불연금은 일반금융상품에 지

나지 않음.

健康保險의 경우 10년전만 해도 대부분 대형사에서 자신의 중요한 사업으로 영

위하였지만 현재에 와서는 2개의 대형사만이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상반기에

도 지난 수십년 동안 보여졌던 이러한 사업분할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건강보험에서는 시장지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규모의 경제, 위험의 분

산, 협상력의 확보 등 경쟁력제고를 위한 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표 1> 미국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1994 1995 증가율

생 명 보 험

연 금 보 험

건 강 보 험

96,271

153,850

76,221

98,925

159,935

80,352

2.8

4.0

5.4

전 체 326,342 339,212 3.9

소득보상보험의 경우 營業成果는 과거의 상품고안과 계약인수에 영향을 계속적

으로 받음.

-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계약인수, 상품재고안, 장기보험금청구의 관리

가 영업성과의 관건임.

나 . 損害保險

1998년의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

장에서의 경쟁이 증가되어 합산비율은 105%, 수익률(ROR)은 7%에 이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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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됨.

- 1997년의 합산비율은 4/ 4분기의 巨大危險不在로 1996년 대비 4% 증가한 102%

(손해율: 74%, 사업비: 27%, 계약자배당: 1%)이며 보유보험료(N et p remium

written)는 전년대비 4%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조정기준으로 환산

하며 1% 내외의 증가임.

- 가계성보험의 손해율은 1996년 80.7%에서 1997년 74% 내외, 사업비는 24%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1997년 거대위험발생의 미비와 자동차배상

책임보험의 준비금 삭감에 기인한 것임.

손해보험의 수요는 기업성보험은 6%의 성장이 예상되나 가계성보험의 성장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요율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1997년 원수보험료는

1∼2% 증가, 1998년에도 전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1997년 기업성보험의 손해율은 가격경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一般賠償責任保險

과 勤勞者災害補償保險에서의 손해율 하향에 따라 1996년에 비해 1∼2%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사업비율은 보험료성장의 둔화에 따라 30%내외로 전망됨.

<표 2> 미국 손해보험의 보유보험료 추이

(단위 : 천달러, %)

구 분 1995 1996 증가율

자 동 차 보 험

자동차외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화재·해상등 손해보험

119,137,767

23,382,292

26,171,373

90,989,860

125,334,611

24,451,306

25,081,192

93,856,698

5.2

4.6

-4.2

3.2

전 체 259,681,292 268,552,807 3.4

1998년에는 경쟁적인 시장하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성장을 위한 인수경쟁을

함에 따라 요율인하 요인이 요율인상 요인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91 -



해외보험동향

- 1997년 10월까지는 같은 비율의 요율인하와 요율상승이 동반되었지만 보험회

사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여 요율인하가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언더라이팅 강화, 사업비의 효율성제고, 계약자의 니드에 부응한 보

험상품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보험회사만이 경쟁적인 시장에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임.

다 . 再保險

재보험산업은 1997년에 거대위험의 발생이 감소하고, 엘니뇨현상의 영향이 크지

않아 3/ 4분기까지 합산비율이 101%라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1997년 이러한 이례적인 사업실적은 1998년 재보험자의 요율인하, 보험

인수확대로 인해 실적악화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1998년 재보험 수입보험료는 1997년까지 이어졌던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재보

험사들의 요율인하 경쟁, 아시아 경제침체 및 미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3%

내외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음.

- 1997년 경우 1995∼96년의 계속적인 순보험료 증가(1995년: 10.7%, 1996년:

8.6%)에 따른 요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대손실 감소로 재보험 수입보험료가

7∼8%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장기중 연구원)

2 . 유럽 單一保險市場의 效果 1)

유럽통합에 따라 1994년 7월 1일부터 유럽의 보험시장도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었음.

1) http :/ / eu rop a .eu .in t/ comm / d g15/ stu dies/ in sen .h 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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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현재 유럽 단일시장의 규모는 4,800여개의 보험회사, 1백만명의 임직원,

전세계 보험시장의 25.4%를 차지하여 3위를 기록하고 있음.

- 유럽의 시장통합이 보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기 위해 1989∼95

년 동안의 보험회사의 실적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를 몇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

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가 . 市場接近

대상기간 동안 高額生命保險, 高額財物保險과 團體傷害保險과 같은 매우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시장접근 방식상 큰 변화가 없었음.

- 사례연구에 의하면 子會社와 같은 전통적 수단과 비교할 경우 서비스나 支店

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발전은 거의 없었음.

경제주체들이 유럽단일시장으로 인해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접근을 활용하

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

- 특정 회원국들이 공공이익(general good)의 개념을 남용함으로써 그 개념 자체

가 단일시장과 자유화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위원회(Com mission)는 이런

장애를 없애기 위해 公共利益 의 해석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契約法과 租稅 분야에서 국가간에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 많아 보험사업 감독

상 정합성이 결여됨. 몇몇 국가에서는 國內法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크로스

보더에 의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稅額控除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보험시장에서의 단일시장 형성과 같은 거대사업에는 많은 세부적 문제가 수반

되며 新法의 적용방법을 합의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제화의

부적절한 시행에 따른 감독상 장애가 존재함.

나 . 판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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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판매방식과 새로운 채널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었는데 은행지점과 전화판

매를 포함한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커짐.

- DM이나 텔레마케팅이 중개인, 전속대리점, 직급판매와 같은 전통적인 판매조

직을 현저히 능가하지는 못하지만 보험회사들은 경쟁격화에 대비하여 利益增

大의 수단으로 판매채널 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 이런 변화는 新技術의 출현으로 가능하지만 특히 유럽의 장기보험상품의 판매

에서는 EU지침의 시행이 큰 역할을 하였음.

다 . 投資 패턴의 변화

보험회사들의 투자패턴의 변화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음.

- 1995년에도 보험사의 국내투자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해외투자는 1989

년의 2%에서 1995년에는 3%로 증가했으나 이 수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중

요한 전략상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이와 같이 투자패턴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들이 EU법제화에 의

해 도입된 資本移動의 自由化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했

음을 의미하는 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 것임.

- 생소한 해외시장에서의 投資管理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

에 특히 中小規模 회사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음.

- 1999년 單一通貨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현지시장에서의 통화리스크가 존재함.

라 . 市場集中과 競爭의 變化

단일시장 형성에 따른 가격자유화와 경영환경변화 등으로 市場構造의 變化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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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으나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었음.

- 대형사의 市場占有率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선두기업들에 의해 국내시

장이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소규모 업체들의 입지는 점차

약화되었음.

- 크로스보더의 양도와 인수의 증가는 선두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에 좋은 여건

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마 . 生産性의 變化

단일시장 형성이 보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대

체로 4개 중 3개의 변수들이 대상기간 동안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줌.

- 직원1인당 보험료로 측정된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이는 각국에서 사용하는

직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성을 나타내지 못함.

- 자본 대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利子率과 같

은 일반적인 경제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명확한 생산성의 개념이 못됨.

- 보험료 대비 운영경비 비율은 벨기에, 덴마크, 독일,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하

락하였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상승함.

-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은 벨기에와 스웨덴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감소하였음.

바 . 對外競爭力의 變化

단일시장 형성은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유럽시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것으

로 나타남.

- 유럽의 선두보험회사들을 분석한 결과 국내시장과 유럽내 시장에서의 매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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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이 각각 23.0%, 41.4%인 반면 海外市場에서는 73.4% 증가하였음.

사 . 價格變化

대상기간 동안 유사상품에 대한 국가간 보험가격과 약관조항을 일치시키려는 노

력을 한 보험회사는 극히 적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후에는 몇 개의

유럽국가 내에서 동일한 보험상품인 "EURO " 상품2)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유럽시장의 개방과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에 기인한 것이며 標準化와 單

純化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보험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

-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국

가의 상품을 상호 비교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도 있음.

아 . 費用의 變化

단일시장의 형성은 간접적으로라도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경쟁의 위협을 인지하

도록 하여 支給保險金, 運營經費,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

여 생산성이 소폭 향상되었음.

- 대형 보험사의 경우 국내시장 통합과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였음.

자 . 戰略의 變化

단일시장 형성에 따라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어 보험회사들은 이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였음.

- 보험시장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데 國內市場에서는 개인

시장을 공략하고, 방카슈랑스, 직판, 네트워크 등과 같은 새로운 판매채널에 대

2) 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상품에서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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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였으며 海外市場에서는 기업성물건에 주력하였음.

(이경희 연구원)

3 . 日本의 契約者 保護制度 整備方案

일본 대장성은 1998년 1월 30일에 제 67회 保險審議會 總會를 개최하여 지불보

증제도와 조기시정조치 등 계약자 보호제도 정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여

기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 支拂保證制度 整備의 基本方向

지불보증기관의 성격은 공익성에 비추어 「보험업법」상 법인으로 하는 것이 적

당함.

- 「保險業法」에 근거하여 대장대신이 인가하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보험의 특성에 비추어서 生·損保 각각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함.

-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모든 보

험회사(再保險會社 등은 제외)를 대상으로 강제 가입시키는 것이 타당함.

支拂保證機關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 救濟保險會社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회사의 보험계약을 지불

보증기관에 包括移轉하고, 지불보증기관은 신규보험계약은 모집하지 않고 이전

받은 보험계약의 維持·管理를 담당함.

-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長期保險契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기관으로부터 다

른 보험회사로의 이전계약을, 責任準備金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집단 단위

에서의 계약이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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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기관은 보험회사의 파산처리시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하여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난 경우에는 구제회사에 대하여 자

금원조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 현행의 보험계약자 보호기금과 마찬가지로 회원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원활히

지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流動性貸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포괄이전의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지불보증기관이 독자적 판단에 따

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에게 貸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불보장제도에 의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파산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인 경우에는 受再保險을 제외한 전보험계약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團體保險, 團體年金保險도 모두 포함).

- 파산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개인 및 일정규모 이하의 회사

가 계약자인 경우), 지진보험, 상해보험, 의료비용보험, 介護費用保險 등을 대상

으로 하고 원자력보험, 항공보험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험계약자의 自己責任, 제도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의 90%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지진보험(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의 100%를 보상함.

지불보증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의 갹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지불보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감안해야 하며 일본 보험회사의 자산규모가 외

국과 비교해서 매우 크기 떄문에 업계 전체의 부담의 평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事前據出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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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早期是正措置制度의 基本方向

일본의 預金取扱機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998년 4월부터 조기시정조치제도

의 도입이 결정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의 健全性維持를 위한 조치인 支給餘力比率 등

을 이용한 개선계획의 제출을 징구하는 조치에서, 동 비율에 의거한 업무정지명

령을 포함한 폭넓은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조기시정조치제도로 개선하여 투명

성이 높은 감독제도를 구축함.

조기시정조치제도의 槪念圖는 아래와 같음.

지급여력비율이 낮고, 아래의
조치구분에 해당한 경우

명 령 발 동

제1구분의 명령
(개선계획의 제출·실시명
령)

↓
보험회사가 명령에 의거
하여 개선계획제출

↓
당국은 당해계획의 합리
성에 따라 수리여부를 판
단

제2구분의 명령
(당국의 지시사항을 포함하
는 개선계획의 제출·실시
명령)

↓
보험회사가 명령에 의거하
여 개선계획제출

↓
당국은 당해계획의 합리성
에 따라 수리여부를 판단

제3구분의 명령

(업무정지의 명령 등)

(이경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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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日本의 損害保險 商品開發 動向

가 . 네트워크종합보험

네트워크종합보험은 부정한 접속이나 컴퓨터 파일 등 기업의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와 손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완전대응형 보험임. 또한 동 상품은

개별 기업의 니드에 따라 유연하게 보험설계가 가능한 자유설계형 보험임.

동 보험은 시스템의 고도화·복잡화로 인한 시스템오류(electronics bu g) 위험성,

사용자층의 확대로 인한 조작오류 위험성, 개방형환경하에 부정한 접속을 통해

파일 파손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으로서, 구체적인 담보내

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시스템오류로 인한 기업의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부정한 접속으로 인한 기업의 관련 정보 유실, 파손 등으로 제3자에 대해 부담

하는 배상책임과 파일·프로그램 복구비용

- 컴퓨터범죄로 인해 기업이 입은 자금손해

나 . 賠償責任事故 利益保險

배상책임사고 이익보험은 배상책임사고가 발생하여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생긴 영업

이익의 감소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본 최초로 개발된 상품임(1998년 1월 16일).

보상하는 범위는 영업이익의 감소외에 사고발생 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

출한 經常費(인건비, 물건비)나 영업이익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

익한 수단을 강구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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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사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사

고로 인해 자사의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경우도 보상함.

다 . 企業綜合賠償責任保險 (CG L保險) 約款 改正

동 보험은 배상리스크의 다양화나 기업을 둘러싼 법환경의 변화, 국제적 정합성

을 갖추기 위하여 중견·대기업의 리스크실태에 따라 보상범위나 보험금액 등을

개별로 설계할 수 있는 주문형(Tailor-m ade)상품으로 安全火災가 개발하였음.

<표 3> 일본 안전화재의 CGL 보험개요

담보범위 미국CGL 기존보험 신 CGL보험

대인사고

- 업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야기된 사고
- 제품이 원인이 되어 야기된 사고 등

○ ○ ○

대물사고

- 업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야기된 사고
- 제품이 원인이 되어 야기된 사고 등

○ ○ ○

인격권의 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 × ○

무형서비스가 원인이 된 사고 (방송으로 인하여 야기된
인사사고)

△ × △

음식점 등에서 손님 휴대품의 손해에 대한 상법상 특별

한 책임
× × ○

재물사용불능으로 인한 제3자의 영업손실손해 × × △

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의 자동보상대상 (피보험자)화 ○ × ○

임차건물의 화재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비용 보상 × × △

사고발생시의 초기대응비용 × × △

성적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 △

악성루머로 인한 손해1 ) × × △

계약상 가중책임 × × △

註: 1) 특산품제조업자가 식중독사고를 발생한 결과 지역의 평판이 악화하여 관광객수가 감
소함으로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2) ○ : 담보, △ : 계약자의 선택담보, × : 부담보
資料:「インシュランス 」 , 제3785호, 1998.2.5, p .14.

- 101 -



해외보험동향

동 보험의 특징은 기업활동과 관련한 배상책임리스크(시설 및 업무수행상의 리

스크, 하청업무수행상의 리스크, 생산물리스크, 하청업 인도후의 리스크)를 하나

의 증권으로 포괄담보한다는 점(basic coverage)을 들 수 있음.

- 또한 기존 보험상품에서 담보되지 아니한 임차자배상책임(: 임차 또는 대여된 시

설에 대한 화재손해,) 업무종사자가 야기한 사용자책임(: 비소유 자동차사고에 의

한 손해), 제조물책임법대응(생산물신체사고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 및 회수비

용), 시설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권침해, 시설내의 상해사고 등을 선택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optional coverage)도 큰 특징임.

(이기형 선임연구원)

5 . 日本 生命保險會社의 構造調整 開始

일본의 생명보험산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다음과 같은

構造的 問題에 직면하였음.

- 지나친 低金利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에 판매한 高利率商品에서 逆마진이

발생하였음.

-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不良資産이 증가하였음.

- 엔화상승으로 海外投資(외화표시 투자)에서 계속적인 換差損이 발생하였으며

국내 주식투자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였음.

- 전반적인 국내수요 침체에 의해 新契約實積이 부진해졌으며 解約이 현저히 증

가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보험회사 차원에서의 구조조정

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주로 회사내의 人力再配置, 조직개편을 통한 슬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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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事業費의 縮小 및 節減에 중점을 둔 것임.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7년 4월에는 日産生命이 파산처리되었음. 日

産生命은 일본 생보업계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회사 자체내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

- 예정이율이 높은 개인연금보험을 대량으로 판매하여 必要資産運用收益率이 타

사에 비해 높아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높은 운용수익율을 확보하기 위해 非上場有價證券, 派生金融商品 등

위험성이 아주 높은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음.

-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손실이 누적되었고 경영자는 파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됨.

최근 들어서는 회사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서 경영권 양도와 같은 산업내에서의

구조조정이 개시되었음.

- 그 대표적인 사례는 東邦生命과 GE Capital Service1)의 子會社인 GEFA가

1998년 4월부터 새로운 생명보험 주식회사 영업을 개시하기로 제휴한 것임. 이

들이 설립한 새로운 보험회사의 이름은 GE Capital Edison 생명보험 주식회사

로 결정되었음.

- 이들 두 회사간의 提携는 일본판 빅뱅(Big Bang)에 대한 대응 제 1호로 일컬어

지고 있음.

두 회사간의 업무제휴 내용은 다음와 같은데 議決權은 동방생명이 약 10%,

GEFA가 약 90%를 행사하게 됨.

- 신계약 업무는 동방생명에서 분리ㆍ독립되어 營業權이 새로운 회사에 양도될

1) GE Cap ital은 미국 GE社의 100% 자회사로 총자산은 약 2,500억 달러이며 설비운영ㆍ관
리, 전문금융업, 특수보험 기타 소매금융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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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며 동방생명은 현 계약을 관리ㆍ유지하고 資産運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임.

- 신계약 업무는 새로운 보험회사에 移行시키지만 동방생명은 이 회사와 10년

동안 共同保險式 再保險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보험회사 신계약의 30∼50%

를 매년 재보험으로 인수(受再)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총 900억엔의 수익을 예

상하고 있음.

- 동방생명은 여기에서 획득되는 수익과 사업비 부담의 경감이 안정적인 수익구

조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새로운 보험회사의 自己資本 규모는 동방생명과 GEFA가 각각 720억엔씩 출자하

여 1,440억엔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資本金 약 360억엔, 法定準備金 약 360억

엔, 後順位債 약 720억엔으로 구성됨.

- 이는 일본의 생명보험 주식회사 중 최대의 자기자본 규모가 될 것임.

동방생명이 GE Capital과의 업무제휴를 체결한 목적은 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건전한 재무구조가 요구되는데 제휴를 통해 支給餘力(solvency m argin)을

향상시키고, 責任準備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운 회사의 신규계약 부분에서 장래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

문임.

- 동방생명은 신계약업무에 관한 영업권 양도로 최대 700억엔의 대가를 받을 예

정이며 財務再保險을 이용하여 500억엔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예정임.

- 결국 동방생명은 自己資本과 責任準備金의 增額을 통해 자산의 건전화와 내부

유보의 충실화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의 확립을 위해 업무제휴를 단행

하였음.

동방생명과 GE Capital과의 제휴는 일본 생보산업 구조조정의 서막을 알리는 것

으로 향후에도 금융재보험을 통한 경영권 양도,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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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등의 조치를 통해 생보산업의 구조조정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이경희 연구원)

6 . 日本 損害保險의 料率改正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는 任意自動車保險料率을 개정하기 위하여 1월 30일부로 대장

성에 요율개정신고를 했으며 新料率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번 요율개정은

93년 4월 1일 개정된 이후의 수지상황에 기초하여 평균 2%를 인하한 것임.

- 담보위험별 요율개정내용을 보면 대인배상 8.6%인하, 대물배상 +0.0%조정, 탑

승자상해보험 6.8% 인하, 차량보험 2.5% 인상됨.

- 또한 보험요율조정과 동시에 보험제도충실 및 계약자의 보험료부담공평화를

기하기 위해 운전자연령 30세미만 부담보특약과 ABS장착·비장착차량요율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N on-fleet 등급요율제도의 요율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

되었음.

損害保險料率算定會는 火災保險과 傷害保險에 대한 요율을 개정하기 위하여 2월

20일에 대장성에 요율개정 신고를 했으며 신요율은 5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火災保險의 요율개정내용을 보면, 주택물건 2.71%, 일반물건 4.99%, 공장물건

10.76%이 각각 인하됨과 동시에 위험실태에 부합하도록 요율체계도 개정되었

음. 또한 一般物件 特定割引率限度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다수구내

특수포괄계약특약, 보상한도액설정계약특약이 새로이 신설되었음.

- 傷害保險의 경우, 普通傷害保險과 家族傷害保險은 96년도 料率檢證結果에 의하

여 요율을 평균 5.96%인하하고 事業費付加方式을 변경하였음. 海外旅行保險에

대해서는 요율조정은 없으나, 期間別料率體系, 料率表示單位(소수점 3자리),보험

기간의 日數表示 등에서의 개정과 約款에서는 요율체계개정에 수반한 조항들

에 대해 개정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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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泰國의 通貨切下後의 生命保險市場

태국은 인플레이션 급등, 정치적 문제,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997년 6월 말 현재 생명보험의 수요는 1996년과 비교하여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1997년 6월말 현재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에 비해 약 4% 감소하

였으며 1997년 하반기에도 한자리 수의 감소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태국생명보험협회는 外換危機로 인한 바트화의 평가절하가 있기 전에 업계의 동

향예측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 1997년도 신계약고는 600억바트(18.7억 달러)로 1996년에 비해 9.3%, 1995년에

비해서는 1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음.

- 그러나 업계에서는 1997년 상반기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 것을

감안하여 1997년 전체로는 수입보험료가 8%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經濟難과 더불어 많은 신규회사들의 진출로 인하여

인원, 대리점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보험사들로서는 기존

계약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기형 선임연구원)

8 . 인도네시아 保險社의 資本金要件 改正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험회사의 最低資本金要件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자본금

인상계획 을 작성하여, 재무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

-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일환이며, 이 조치 시행

후 자본금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도 내려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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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인 자본금의 인상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응할수 있는 준비기간을 두기

위함임.

보험회사의 자본금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20억루피아(손해보험회사는 30억루피아)

에서 50억루피아로 인상하는 것이며, 전체보험사 중 4∼8개사 정도가 동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외의 회사는 認可取消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임.

(이기형 선임연구원)

9 . 世界 生命保險 再保險市場 動向

생명보험의 재보험시장은 손해보험시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

생보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4> 세계 10대 생명보험재보험회사(1996년)

(단위: 백만달러)

회 사 명 국 가 수입재보험료
Swiss Re 스위스 3,600
Munich Re 독일 2,100
General & Cologne Re 미국/독일 1,100
Lincoln National Life Re 미국 1,050
Transamerica Life 미국 850
Employers Life 미국 700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미국 675
Hannover Re 독일 625
Gerling Konzern Globale re 독일 500
Scor 프랑스 450

資料: Stan d ard & Poor' s Global Rein su ran ce H ighlight, 1997.

- 1997년도의 생명보험 재보험시장은 180억달러로 추정되며 이중 90% 이상이 북

미 및 유럽국가가 차지하며, 근년에 들어서는 두 자리수 성장을 하고 있음. 시

장의 대부분은 생명보험분야의 재보험이었으나 장기의료개호나 중병, 의료비

및 소득보상 등의 건강보험분야의 재보험도 현저하게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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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상품의 확대이외의 큰 동향은 재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보험종목을 인수

하는 회사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에 따라

생명보험재보험회사는 합병을 통해 글로벌한 종합적인 재보험회사와 특정부분

에 특화한 소규모 재보험회사로 양분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부분의 최대의 합병은 스위스재보사(Swiss Re)가 M &G Re를 인수하여

세계 최대의 생명보험재보험사로 탄생된 것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대형화를 기하는 목적은 生命保險再保險市場을 넓혀 변동폭이 큰

손해보험재보험리스크를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재

보험회사와 같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회사도 상당수 있었음.

이와 같은 생명보험재보험 부분의 재편은 생명보험시장을 변혁하는 원동력이 되

며, 이 원동력은 보험상품과 보험시장의 2개 요소로 구분됨.

- 보험상품부분의 변혁은 성숙한 死亡保險市場에서 기업합병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재보험사의 潛在顧客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합병한 기업그룹이 자기자본을

강화하여 리스크보유수준을 인상한 결과, 사망률이 장기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보험수요가 감소하고 수수료 수입도 크게 떨어지게 되었음.

- 보험시장 측면에서는 보면, 재보험회사는 통합화와 글로벌화의 흐름속에서 남

미나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영업을 전개하려는 변화가 일고

있고 또한 기존의 단순한 가격산정에서 탈피하고 부가가치서비스제공(보험상품

어드바이스로부터 기업매수까지의 지원)으로의 전환을 기하여 보험회사와의 관

계를 강화하고 있음.

- 재보험회사는 자본시장을 통한 引受能力의 확대를 기하고 있는데 Hannover

Re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매수자금조달에 유용한 특별한 대체적 리스크이전

시설을 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음.

(이기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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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캐나다 온타리오州 自動車保險法과 法規違反割增制度

1996년의 자동차보험요율안정법(Au tom obile In surance Rate Stability Act)에 따

라 무보험운전자수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자동

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무보험자에 대한 벌칙을 보면, 최초의 위반인 경우 최저 5,000달러 최고 25,000달

러이고 그 후의 위반시마다 최저 10,000달러 최고 50,000달러의 범칙금을 내야 함.

- 운전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담보형태 최저한도
배상책임(대인, 대물) $200,000 이상

상해급부
주 보험법에서 정한 법정상해급부
(statu tory acciden t benefits)

무보험자 담보 $200,000 lim it
직접보상-재물손해 표준 자기부담금 0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용자동차에 대한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보험

료할증제도는 크게 법규위반 유형을 3그룹(Minor, Major, Seriou s)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최대할증율은 250%를 한도로 하고 있음.

할증구분 Min or Major Seriou s
기본할증율 4회 법규위반 : 25% 1회 법규위반: 15 % 1회 법규위반: 100%
추가할증율 매번위반시마다 15 % 매번위반시마다 25 % 매번위반시마다 100%

- Minor 법규위반(11종): 49㎞/ h초과, 신호위반, 안전벨트미착용 등

- Major 법규위반(22종): 사고미보고, 학생수송버스 통과부적절, 학생보호지역통

과부적절, 무보험운전, 50㎞/ h초과, G1알콜농도 위반 등

- Seriou s 법규위반(14종): 자동차의 범죄사용,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경주, 부

주의 운전, 알콜측정거부, 경찰정지신호무시 등

(이기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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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porate Demand for Insurance*
1)

S. G. Ashby and S. R. Diacon

본 논문은 기업의 보험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서 기존의 연구가 소유주의 리스크회피성 혹은 리스크비용 경감차원에
서 연구한 것과 차별이 된다. 즉, 기업의 전략적 행동은 위험관리와 보험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 결과 본 논문은 첫째, 기업은 리스크중립적일지라도
전략적 경쟁차원에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며, 둘째, 기업
의 리스크통제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행위와 상호
연관되며, 셋째로 보험은 상호이익을 위하여 기업간의 협동(coorp eration) 혹은 조정
(coordin ation)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확실성하에서도 기업이 보험을 전략적 이유에서 구입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장은 서로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는 몇 개의 대규모기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전통적인 이유는 리스크를 경감하

고 다양한 리스크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1> 참조).

<표 1> 기업보험의 수요요인

구입동기 구입동기의 배경

리스크회피성
기업의 이해관계인(소유주, 채권자, 종업원, 고객)은 기대손해액을
초과한 보험료일지라도 리스크를 확실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지불
한다.

비용효과적 경영 보험자는 리스크를 풀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다.

낮은 보험료
보험료는 언더라이팅주기, 유동자산의 투자수익, 정보비대칭성 등
에 의해 기대손해액 이하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기업의
가치 증가

보험은 기업의 기대 파산비용의 경감, 세금혜택, 오목한 수익함수
등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증대한다.

대리인비용 통제

보험구입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선별하여 다른 집단에게 손해
를 주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 경영자들의 단기간적 관점
-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리스크선호 행동을 증가하는 행동
- 과소투자문제
- 건강 및 안전점검
- 외부성 제한(의무보험)

* 본 논문은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 ce, 22(N o.84, Ju ly 1997)에 실린 것임.

110



해외보험동향

그리고 주식분석가들이 본 기업의 보험구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1). <표 2>는 기업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분석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인데 분석가들의 42%는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에 기업의 이익이 증대되었다고 응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론적인 양면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의 해지가 주주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

분이 개인투자가나 법인투자자의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응답했다.

<표 2> 보험계약해지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1993년 영국)

질문 감소 증가 동일 해당없음

장기적인 세금감면 7 24 7 19

소액개인주주에 대한 위험 0 45 6 6

법인주주에 대한 위험 1 42 7 6

註: 이 결과는 현재의 보험계약(의무보험 제외)을 모두 해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이는 기존 전통적인 재무관리 관점에서 보면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

는 경우에는 모든 체계적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투자자의 리스크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표 3>은 주식분석자들의 관점에서 기업이 왜 보험을 구입하는 가에 대한 것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보험구입에 대해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는 기업의 파산 혹은 재무적 위축의 리스크을 경감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채권

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없애는 것이며, 셋째는 임직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산업은 소수의 거대기업이 지배하는 과점시장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시

장의 중요한 특징은 기업들이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기업의 의사결정

이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기업의 생산량을 증대하면 가격은 내려가

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 상호의존성2)은 기업의 행동과 리스크

1) 동 조사는 1993년 가을에 영국의 309개 주식분석가들에 질문서를 송부해 59개가 회수되
어 응답율은 1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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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전략적 차원을 고려하도록 한다. 따라서 과점산업 내에서 경영되는 기업간의

상호의존성은 보험과 리스크관리를 전략적인 결과로 행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보험구입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1993년 영국)

보험구입 이유 평균점수

총거래이익의 증대 1.27

기업가치의 증대 1.50

파산 및 재무불균형 위험의 경감 4.07

경영능력의 상징으로서 2.48

임원의 우려 해소 3.81
비상임 경영진의 우려 해소 3.16
채권자들의 우려 해소 3.86

소액개인주주의 우려 해소 2.40

법인주주의 우려 해소 2.55

근로자의 우려해소 2.47

자본비용 경감 2.02
세금부담의 경감, 고용비용 경감 1.67
경영상의 해로운 위험선호행위 삼가 2.17

체계적 위험의 경감 3.15

비체계적 위험의 경감 3.57

효율성 개선 1.98

재투자 기금 마련 1.56
계약상 가중책임 대비 3.74

註: 응답방법은 회사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경우 1,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5.

기업의 전략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보험구입은

통상 다음 세 가지로 이루어 진다. 첫째, 기업의 전략적 경쟁은 기업이 리스크중립적일

지라도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보험을 구입하며, 둘째, 기업의 리스크통제 의사결정

은 경쟁기업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행위와 상호의존적이다. 셋째로 보험

은 상호이익을 위하여 기업간의 협조 혹은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상호의존적이라 함은 과점시장에서 한 기업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 기업의 이윤이 어
떻게 될 것인가는 자신의 행동에도 의존하지만 다른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112



해외보험동향

과점산업 내에서 경쟁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리스크중립

적인 두 개의 기업이 투입량 z i , 단위 투입량당 비용 c를 이용하여 완전대체가 가

능한 동일한 상품을 각각 q1 , q2 만큼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생산함수를 p = a - b (

q1 + q2 )로 표현한다. 생산량은 qi = z i ε i 이 되며, εi ( εi ≥0)는 평균이 1, 분산

이 σ2
i ≥0, 공분산 σ12 = ρσ1σ2인 확률변수이다. 따라서 기업의 기대수익을 산

출물과 투입요소로 표현한 식은 다음 (1), (2)와 같이 표현된다.

E [ i( q 1 , q2) ] = E [ aq i - bq2
i - bq 1q2 - cz i] for i = 1, 2 ( 1)

(1)식은 기술적 위험의 영향을 나타내 주는 항목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 [ i( z 1 , z 2) ] = ( a - c)z i - b( 2
i + 1)z 2

1 - b( 1 2 + 1)z 1z 2 ( 2)

윗식에서 알수 있는 것은 기업 I의 기대수익은 생산물 qi의 오목함수이어서 리스

크중립기업은 리스크보다는 확실성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이다.

식(2)는 과점기업에 기술적리스크이 세가지 형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나타낸다. 첫째, 기업의 기대수익은 자신의 생산물분산항목에 의하여 감소하며,

둘째 기대수익은 상관계수가 양인 한 공분산항목에 의해 감소하며, 수익은 기술적

리스크와 경쟁사의 기대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다. 즉 전략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기

업은 리스크회피적인 이해관계자가 없더라도 생산물의 변동에 逆의 영향을 받게 되

며,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리스크보다는 확실성을 선호하게 된다.

기업의 리스크관리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複占會社의 리스크관리 의사결정을

내쉬균형전략3)(N ash equ ilibrium strategies)에 의한 2×2 비협조적 게임(non-cooper

ative gam e)을 통해 살펴보자.

<표 4> 2×2 위험관리 게임

구 분
기업 2

Certainty Risk

기업 1
Certainty (C, C) (A, B)

Risk (B, A) (R, R)

3) 모든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최적 행동이 주어진 상황하에서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행동을 선택한 것이 최적 행동이라면 내쉬균형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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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Certainty)균형 은 C 〉B이고 A 〉R인 경우에 발생하며 내쉬균형은 (확

실, 확실)이다. 각 기업은 다른 기업이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관계없이 확실성

을 선택함으로써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위험(Risk)균형"은 B 〉C이고 R 〉A

인 경우에 발생하며 내쉬균형은 (위험, 위험)으로서 각 기업은 위험을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위험전쟁(Risk War)균형"은 B 〉C 〉R 〉A인 경우에 발생하며

내쉬균형은 (위험, 위험)이다. 확실전쟁(Certainty War)균형은 A 〉R 〉C 〉B인 경

우에 발생하며 각 기업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리스크관리에 소비하게 되어 파레토

비효율적인 해(pareto inferior solution)에 도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호협

정을 맺음으로써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상호조정(Coordination)균형"은 두개의

대칭적인 내쉬균형 예를들면 C 〉B 이고 R 〉A 이어서 균형이 (확실, 확실) (위

험, 위험)인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중재나 상호의견 조율을 통해 파레토 우월한

균형달성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볼 때 보험구입을 포함한 전략적 리스크관리 의사결정에

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이 전략적으로 경쟁할 때 한기

업의 최적리스크관리 전략은 다른 기업의 리스크관리 전략과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이다. 전략적인 상호의존성이 없는 상황하에서 기업은 보수가 크다면(즉

C>R) 리스크보다는 확실한 것을 선호하게 되지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확실

균형은 C>R일 것은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 다른 기업의 행위는 고려하게 된다. 위

험전쟁균향과 상호조정균형에서는 단순한 보수의 비교와 같은 부가적인 메카니즘을

활용함으로써 파레토 우월한 균형이 달성할 수 있다. 만약, 보험회사와 같은 외부적

인 대리인을 활용하여 위험을 통제하게 된다면 두 회사간 조정이 용이해질 것이다.

보험의 상호전략적 이점은 왜 리스크중립적인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는 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보험을 전략적 장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구입한다. 기업의 보험구입은

다른 기업의 전략적 리스크관리와 별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기업

의 보수가 적더라도 (확실, 확실)한 내쉬균형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둘

째는 보험을 위험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입한다. 위험전쟁상황하에서는

두 기업간에 이익변동을 심하게 유발하며 심지어 파산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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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리스크회피적이라면 총 산출물도 크게 감소한다. 이럴 경우 기업들이 보험

을 구입한다면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그룹간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보험

회사들이 그들 기업을 모니터하고 기업내에서 위험추구행위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보험을 상호조정수단으로 구입한다(in surance as a m eans of coordination).

복잡한 내쉬균형의 경우에 기업의 보험구입을 포함한 전략은 파레토 우월균형 정도

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업간 상호 조정을 통해 더 우월한 균형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조정자역할을 하는 것이 보험중개인이나 위험관리컨설턴트 등이다.

(이기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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